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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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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개요 

 

일반사항 

 

국    명 프랑스 (Republique Francaise) 

위    치 유럽 중서부 

면    적 549천km2 (한반도 면적의 약 2.4배) 

기    후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지방은 지중해성 기후 

수    도 파리 (Paris) 

인    구 59,76만명 (본토기준; 2003) 

주요도시 Paris(215만명), Marseille(81만명), Lyon(45만명) 

민    족 Gaul족 (켈트족에 라틴족과 게르만족이 융합된 민족) 

언    어 프랑스어 

종    교 카톨릭(90%), 개신교(2%), 유대교(2%), 이슬람교(4%), 기타 (2%) 

건 국 일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 발발일로 자유,평등  

박애를 국가이념으로 한 현재의 프랑스 탄생)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의 입헌공화국 

국가원수 
대통령 Jacques Chirac (국가원수), 2002. 5 연임 (5년 임기)  

총리 Jean-Pierre Raffarin 

입 법 부 양원제 (상원 321석, 하원 577석) 

정    당 

여당 - UMP(362석), UDF(31석) 

야당 – PS(사회당; 149석) PC(공산당;22석)  

무소속 (12석), 녹색당31석, 극좌파 7석 등 

※ 의석수는 하원의 의석수. 공석 1석 

정부성향 : 중도 우파  

 

경제지표  

 

GDP 1,385.9십억불 (OECD; 2004년, 2000년 물가기준) 

실질경제성장률 2.1% (국립 통계연구소 기준) 

1인당 GNP US$ 27,800 (OECD 2003; 구매력지수 기준) 

실 업 률 9.8% (OECD; 2004년 평균) 

물가상승률 2.3% (OECD 기준; 2004년 연간) 

화폐단위 유로 (Euro) (2002.1.1일 부터 유럽12개국 단일통화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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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율 

US$ 1= 0.77767 Euro (2005년 5월 3일 기준),  

1 EURO = US$ 1.28610 

2005년 4월 평균환율 : 1EURO = US$ 1.29453 

1 EURO = 6.55957 FFR  

(고정환율; 프랑화의 유통은 유로화 도입과 동시에 중단) 

산업구조 
농수산(3.0%), 식료품(2.8%), 소비재(3.2%) , 자동차(1.5%),상업 

(10.69%), 설비자재(3.7%), 중간재(6.5%) , 에너지(2.7%), 건설(4.6%),

교역규모 3,602억불 (2003 수출), 3,556억 달러 (2003 수입) 

주요 교역품 농산물, 화학제품, 기계류, 소비재 등 

 

한-프랑스 관계 (2004년 기준) 

 

1961. 2  

1963. 4. 1  

2000. 7.20  

1967. 4.12  

1968. 5. 8  

1974. 6. 7  

1974.10.19  

1975. 1.22  

1975. 9.22  

1977.12. 8  

1979. 6.19  

1980. 9.19  

1981. 4. 4  

1981. 4 .4  

1991. 4. 9  

1993. 9.13  

1994. 3.28  

1995. 3  

2004.12. 6  

2002. 4.26  

1963. 4.26  

상표협력 협정 

세관 협력 

특허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사증 면제 협정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72.11.29 발효) 

한 불 민간항공 협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협정 

한 불 투자보장 협정 

국제원자력 기구,한불간 안정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서명 발효 

한 불 투자보장(쌍무) 협정 서명 (77.12.8 서명, 79.2.1 발효) 

한 불 이중과세 방지협정 서명 

한 불 어업협정 서명 

한 불 과학기술 협력 협정 서명 (81.12.18 발효) 

한 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한 불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한 불 산업혁력 약정 체결 

한 불 환경협력 약정 서명  

형사사법공조조약  

한불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청소년 교류에 관한 약정 체결 

한-불 사회보장협정 체결 

교역규모 
US$ 1,755.3백만 (2003 대불수출)  

US$ 2,220.3백만(2003 대불수입) 

교 역 품 
휴대폰, 자동차, 선박(대불수출) 

전자부품, 의약품, 화장품(대불수입) 

투자교류 
프랑스의 대한투자실적 451건  

US$ 3,216백만불  ('62.-2003. 3누계) 

교    민 1만여명 (파리거주교민 약 5천명) 



 세계 비지니스 정보
 

 
프랑스 - 3

 

 

2.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1/4분기 경기동향 

 

2003년 하반기 회복기미 보여… 그러나 공공재정 및 고용사정은 악화 

 

프랑스의 2003년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0.2%도 작년 

하반기의 회복조짐에 힘입어 달성한 수치인데, 상반기의 경기가 침체양상으로 접어든 데 

반해 하반기에는 2%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반기의 실적은 그 대부분이 수출 호조 및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기업부문의 투자재개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사기업 부문의 고용인원 수는 약 5만명이 감소되었으며, 

공공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재정적자는 4.1%까지 상승했다. 

 

주변여건 : 세계 전체적으로는 회복세, 유로화 국가는 계속해서 부정적 

 

한편, 유로화 사용지역의 경기전망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환율이 계속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태리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기회복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세계 경기는 회복기미를 확실히 보여 이 지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미국이 연간 4%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적어도 금년 여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사정 : 가계소비는 제자리걸음, 기업부문은 투자재개 

 

프랑스는 금년 상반기 중 유럽 평균을 상회하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 

가계소비의 역동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업부문은 최근의 재고동향 및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투자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느린 속도로나마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 고용사정은 계속해서 침체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었음에도 불구, 고용인원 수가 이에 따른 

조정국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률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계속해서 전 

분기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속도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유가의 고공비행이 2분기중 수그러 든다는 전제 하에 금년 6월 기준으로 약 

2.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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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2004년 1/4분기 중 각종 경제지표> (잠정치) 

 

항목 규모 변동 

GDP (십억 유로) 357.1 ↑0.5% 

수입 (십억 유로) 100.0 ↑1.9% 

수출 100.7 ↑1.8 

가계소비 196.3 ↑0.5 

실업률 9.8% - 

자료원 : INSEE (국립 통계연구소) 

 

 

3.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2/4분기 경기동향 

 

프랑스를 포함, 유럽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를 나름대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여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고용 

창출속도가 급여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금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기업환경 개선속도는 경기회복에 비해 더딘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달러화의 가치하락과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을 들 수 있다. 유가의 경우 

생산쿼터가 증가함으로 인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히려 아시아 등 지역의 

수요를 자극, 가격인하효과는 크게 발휘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유럽의 경우 유로화의 환율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대략 연간 2%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전체를 놓고 볼 때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수출 확대와 내수의 지속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회복기미가 실제로 소득증가에 

반영되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가계소비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계소비가 

회복되려면 3분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의 프랑스 경제는 유럽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는 하반기에 

더욱 탄력을 받아 GDP 성장률은 2%를 넘겨 연말께는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초에 탄탄하게 지속되어왔던 내수는 아직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하강국면으로 돌입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3분기부터는 하강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6월의 인플레이션은 5월의 2.6%에 이어 2.4%를 기록,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경에 2%대 

이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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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3/4분기 경기동향 

 

3%로 유로지역 평균성장률 상회… 가계소비가 성장 주도 

 

상반기의 경우, 유로지역 전체의 경기는 역외수출 호조에 힘입어 2%의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이러한 수출호조의 선봉에는 독일이 있었다. 프랑스는 유로지역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3%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프랑스는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은 수출이라기보다는 연평균 3% 

정도로 성장하는 가계소비의 덕이 가장 컸다. 가계소비는 공산품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또한, 이처럼 가계소비가 증가하는 데에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호조가 크게 한 몫 했음은 

물론이다. 

 

하반기 들어 가계소비 주춤, 기업투자가 가계소비 감소분을 보충 

 

한편, 바캉스 종료 즈음의 세계 경기는 상반기에 비해 한풀 꺾여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접어들었으며, 중국의 경기전망도 가라앉았다. 또한, 유가 폭등으로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의 경기가 상반기에 비해 악화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가계소비가 상반기에 비해 가라앉았으나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잘 

유지되고 있으며, 평균 급여상승률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 다시 회복을 시작했다. 

오히려 가계소비가 감소한 부분을 기업부문의 투자가 보충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반기 프랑스 경제는 분기당 0.5‾0.6%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4년 전체로는 

2.4%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사정은 약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12월을 

기준으로 9.8%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2004년 3/4분기 중 각종 경제지표> (잠정치) 

 

항목 규모 변동 

GDP (십억 유로) 361.3 ↑0.5% 

수입 (십억 유로) 107.3 ↑2.5% 

수출 (십억 유로) 104.4 ↑2.3 

가계소비 (십억 유로) 198.0 ↑0.3 

실업률 9.9% - 

자료원 : INSEE (국립 통계연구소) 2004. 10. 3분기 경기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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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4/4분기 경기동향 

 

2003년 중반부터 유럽 경기 회복의 양상은 수출 증대가 주도하는 회복세가 빈약한 내수로 

인해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프랑스의 경우 인근 국가와는 다르게 가계 소비는 왕성했다. 

하계 바캉스 기간동안 기업부문의 활동 및 가계소비가 일시적으로 움츠려드는 것을 

제외하면, 프랑스의 경기성장은 3분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프랑스의 GDP는 0.6%가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04년 연간 

전체적으로 2.1% 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계소비 역시 고용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구매력 증가율(1.6%)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 3분기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 및 주 교역대상국, 특히 

미국과 영국의 내수 침체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고 있으며, 향후 수 개월동안 추이를 

반전시킬만한 요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들 교역대상국의 향후 경기전망 

역시 불투명함에 따라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관망세를 취하고 있어 수출을 

단기간에 증가세로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볼 때, 유럽과 프랑스의 경기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대 

달러화 환율추이와 원유 가격인데, 환율의 고공비행은 구조적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가는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원유 투기심리 및 원유 수요는 소폭 감소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추운 겨울기온 및 

중동에서 새로운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가 상승이나 하락 어느 

쪽으로도 섣불리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프랑스의 2004년 4/4분기 중 각종 경제지표> (잠정치) 

 

항목 규모 변동 

GDP (십억 유로) 361.9 ↑0.6% 

수입 (십억 유로) 107.8 ↑0.8% 

수출 (십억 유로) 104.0 ↑1.2% 

가계소비 (십억 유로) 198.2 ↑0.6% 

실업률 10.0% ↑0.1 

자료원 : INSEE (국립 통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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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1/4분기 경기동향 

 

2004년의 연간 프랑스 경제 성장률은 2.5%를 기록, 2003년 중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 

경기의회복세의 힘을 입어 경제 성장세를 확고히 한 해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안요소가 없지만은 않은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급등 및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의 성장세가 허약해 진 것이다. 

 

금년 초부터 유럽의 인근국가들의 경기 상황은 미국이나 아시아에 비해 역동성이 훨씬 

떨어지고 있어 이는 외부수요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내부수요 역시 대 달러화 환율 및 

고유가로 인하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한편, 가계소비는 부동산(특히 주택) 시장의 활황과 내수진작을 위한단기적 처방 등에 

힘입어 계속해서 증가, 인근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세 본인부담분 인상 등 금년 초부터 구매력 하락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가계소비가 가라앉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달러화 환율과 유가가 계속해서 향후 경기 향방을 결정지을 

요소로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 두 요소의 변동폭은 매우 커 예측하기가 어렵다. 

 

<프랑스의 2005년 1/4분기 중 각종 경제지표> (잠정치) 

 

항목 규모 변동 

GDP (십억 유로) 364.9 ↑0.6% 

수입 (십억 유로) 109.1 ↑1.3% 

수출 (십억 유로) 105.1 ↑1.0% 

가계소비 (십억 유로) 200.7 ↑0.8% 

실업률(1월) 10.1% ↑0.1 

자료원 : INSEE (국립 통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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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과의 무역관계/우리나라와 관계 

 

가. 수출입 개황 

 

연도별 한불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교 역 

(증감율) 

3,633 

(△8.2) 

3,745 

(3.1) 

3,975 

(6.1) 

5,127 

(28.9) 

수 출 

(증감율) 

1,541 

(△10.1) 

1,629 

(5.7) 

1,755 

(7.8) 

2,644 

(50.6) 

수 입 

(증감율) 

2,092 

(△6.8) 

2,116 

(1.1) 

2,220 

(4.9) 

2,483 

(11.8) 

무역수지 -551 -487 -465 16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2004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여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8.9% 증가한 51억불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0.6% 증가한 20억불이며 수입액은 11.8% 

증가한 18억불을 기록했음. 무역수지는 연간 1억6천1백만 달러 흑자로 1990년 이후 

1998년에 이어 두 번째 무역흑자를 기록함. 

 

나. 수출 동향 

 

대프랑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불, %) 

 2003 2004 

품목명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체 1,755,387 7.8 2,643,615 50.6 

1 무선전화기 333,304 62.3 602,602 80.8 

2 승용차 356,261 44.1 570,499 60.1 

3 선박 58,132 -79.0 232,924 300.7 

4 칼라TV 43,629 157.7 106,261 143.6 

5 편직제의류 66,886 31.9 79,817 19.3 

6 평판디스플레이 1,209 114.6 64,659 5,240.2 

7 모니터 54,740 -2.1 62,480 14.1 

8 항공기부품 30,600 15.1 49,326 61.2 

9 에어컨 20,387 59.2 47,576 133.4 

10 편직물 52,648 -7.6 42,575 -19.1 

※ 품목분류는 MTI 4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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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9월 현재 무선전화기와 승용차(각 4억4천만불, 3억8천만불) 등 주력품목의 호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박, 칼라TV,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 특히 평판 디스 

플레이는 5천% 이상 증가하여 對佛 5대 수출품목으로 떠오름. 특히 지난해 주춤하였던 선박 

수출은 전년보다 300% 늘어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함  

 

한편, 10대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의 70.3%로 수출 품목 편중화가 심하며, 컴퓨터, 컴퓨터 

부품, 직접회로 반도체 등 정보통신 품목 수출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가전제품, 타이어 

수출은 8월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9월 들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음.  

 

수출 증가율 상위 품목 

(단위 : 천불, %) 

품목명 수출액(2004) 증가율 

평판디스플레이 64,659 5,240.2 

발전기 1,724 3,529.9 

공기조절기 1,518 1,268.8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1,428 1,053.3 

섬유기계 3,386 798.7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9,843 551.1 

조각품 1,022 767.5 

영상기록매체 1,192 339.3 

주단강 1,447 320.8 

선박 232,924 300.7 

   ※ 품목분류는 MTI 4단위 기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다. 한국의 프랑스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1‾8 

한국 0.68 0.68 0.67 1.13

중국 3.29 3.52 4.15 5.66

일본 3.35 3.25 3.21 2.86

※ 자료원 : 프랑스 관세청 

 

라. 수입 동향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하여 2003년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함. 3대 

수입품은 집적회로반도체, 의약품, 화장품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8%임. 

예년과 마찬가지로 화장품과 주류 등의 소비재를 제외하고 대프랑스 수입품목은 원료 및 

부품, 특히 화학 원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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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1,523.2%), 곡분(464.1%), 산업용 가공기계 (유리가공기계 327%, 고무 플라스틱 

가공기계 311.2%)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함. 

 

對프랑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 %) 

 2003 2004 

품목명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체 2,220,324 4.9 2,482,845 13.3

1 집적회로반도체 269,035 20.0 204,146 -24.1

2 의약품 130,092 90.0 156,831 20.6

3 화장품 142,019 -8.3 134,434 -5.3

4 자동차부품 65,576 -9.5 100,385 53.1

5 펌프 49,711 11.5 77,152 55.2

6 기타정밀화학원료 66,822 -21.9 74,064 10.8

7 무선통신기기부품 90,718 -27.4 68,525 -24.5

8 기타화학공업제품 63,890 -17.5 62,033 -2.9

9 합성수지 32,581 - 47,198 44.9

10 기타정밀화학제품 26,200 -31.6 41,652 59

※ 품목은 MTI 4단위 기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증가율 상위 품목 

(단위 : 천불, %) 

품목명 수입액(2004) 증가율 

유리제벌브 1,495 8239.7 

압연기 1,316 3543.2 

기초유분 5,065 2691.6 

교통신호기 27,790 1442.1 

기타석유제품 1,182 1171.9 

가금육류 5,500 722.7 

기타비금속광물 14,780 532 

무기류부품 3,764 467.2 

광학기기 8,465 396.7 

   ※ 품목분류는 MTI 4단위 기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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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과의 투자관계/투자관계 

 

가. 투자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규모> 

(단위 : 백만달러) 

2002 2003 2004 
투자선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전체 9,101 2,402 6,467 2,561 12,785 3,102 

프랑스 110 39 149.6 43 179.8 54 

자료원 :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동향 2005.4 

 

나. 2004년 프랑스의 대한투자현황 

 

1) 금년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9월말 현재 프랑스의 대한투자는 

9월말 신고기준으로 볼 때 건수, 금액 면에서 지난해보다 증가 

 

건수기준 : 43건 → 54건 (25.5% 증가) 

금액기준 : 1억4,900만 달러 → 1억7,980만 달러(약 20% 증가) 

 

2) 주요투자개요 

 

기업명 업종 대한투자선 투자비율(%) 금액(백만불) 

VALTIMET 파이프 풍산금속 50% 3.0 

NESTLE 

WATER 
생수 풀무원 51% 14.5 

H사 자동차 HARDTOP ROOF 단독투자 100 추진중 

L사 문구류 유통 단독투자 100 0.045(초기) 

기업명 업종 대한투자선 투자비율(%) 금액(백만불) 

 

 

9.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비 자> 

  

비자 면제협정에 의하여, 90일 이내의 단기체류시에는 비자가 면제된다.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최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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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30번지 중앙우체국 사서함 1808호 

  . 전화 : (02) 3149-4400 , 팩스 : (02) 365-1694  

  . 홈페이지 : www.ambafrance-kr.org 

  . 휴일 : 토,일요일과 양국 공휴일 

  . 비자서류 접수시간 : 월-금 (9시-12시30분) 

 

※ 비자 취득과 관련된 안내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참조요망. 

(http://www.ambafrance-kr.org/maina.php?&page=visa.htm&numrub=2)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입국시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검사 없이 통관을 한다.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 

검사를 하므로, 샘플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위한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이 다른 항공편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10. 환전 

 

프랑스는 다른 EURO 사용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2.1.1일부터 이전의 자국화폐였던 

프랑(Franc)화의 유통을 중단하고 유럽 12개국의 공동화폐단위인 유로(Euro)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로의 하부단위는 쎈트(Cent)이며, 프랑스 현지에서는 썽팀(Centime)으로 부른다. 

주화에는 1, 2, 5, 10, 20, 50 쎈트와 1, 2유로가 있다. 지폐로는 500(최고액권), 200, 100, 

50, 20, 10, 5 유로권이 있다. 

 

지폐의 디자인은 사용국가 12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나, 동전의 뒷면의 

디자인은 국가마다 다르다. 참고로, 유럽에서 위조지폐 제조 문제가 심각했던 프랑스는 

유로화 통용 후에도 위조지폐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가장 많이 위조되는 지폐는 

50유로권으로서, 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50유로권을 지불할 때 원본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유로화 사용국가 (12개국) :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 바티칸, 산마리노, 모나코도 동전은 자체발행하고 있으나 기념품의 성격이 더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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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시중은행과 파리시내 및 유명 관광지 도처에 있는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는 

주요통화(달러화, 엔화 등)를 쉽게 환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및 환전소마다 적용환율이 

약간씩 다르며, 시내 오페라 지역에 있는 환전소가 환율이 좀 더 좋은 편이다. 참고로, 

환전을 하지 않는 은행이 점차 늘고 있어 주택가 등에 소재한 은행에서는 환전이 어렵다. 

 

 

11. 기후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15-20도로서 7월 평균기온이 20도로서 가장 높고 겨울의 최저기온은 약 영상 

2도정도를 나타낸다.  

  

파리와 파리 근교는 한국의 부산과 같이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는 날이 매우 드물고 

강우량은 연평균 520mm로서 연중 고른 강우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루에도 갠 날씨와 

비오는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는 등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운 편이다. 따라서, 겨울에 

프랑스를 방문할 때에는 방수 점퍼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북유럽보다는 덜하지만 약간의 백야현상을 볼 수  있는데, 써머타임을 실시하는 여름에는 

저녁 10시반 정도까지 환한 반면, 겨울에는 오후 5시정도에 일찍 해가 진다. 

 

※ 출국전 아래 사이트를 통해 현지 날씨와 기온을 검색 할 수 있다. 

 

http://www.meteo.fr/meteonet/index.htm  

(각 도시별 검색당일을 포함하여 5일간의 날씨 및 기온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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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휴일/공휴일 (2005) 

 

<2005년도 프랑스 공휴일> 

 

----------------------------------------------------------- 

  일  자                공휴일 명 

----------------------------------------------------------- 

1.1(토)                신정 (Le Jour de l'an) 

3.28(월)               부활절 (Paques) 

5.1(일)                노동절 (Fete du travail) 

5.5(목)                예수 승천일 (Ascencion) 

5.8(일)                2차대전 승전기념일 (Victoire 1945) 

5.16(월)               성령강림일 (Pentecote) 

7.14(목)               혁명기념일 (Fete Nationale) 

8.15(월)               성모승천일 (Assomption) 

11.1(화)               만성절 (Toussaint) 

11.11(금)              1차대전 종전기념일 (Armistice) 

12.25(일)              크리스마스 (Noel) 

-----------------------------------------------------------  

 

 

13.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시차> 

 

프랑스는 세계 표준시인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GMT)에 비해 1시간 빠르며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다(프랑스가 자정일 경우 한국은 08:00).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실시되는 썸머타임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으로 줄어든다. 

 

<근무시간>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주 35시간제 도입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부담 증가에 따라 소수기업만이 주 35시간제를 채택하고있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보통 평일은 

09:00-18:00가 많으나, 직장이나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은행의 경우 보통 9:00-4:30까지 대민업무를 하며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를 하지만 

휴가철의 경우 12:00-14:00까지 대민업무는 일반적으로 중단된다. 상점들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까지 영업(10:00-19:00)을 하지만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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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시에스터는 실시하지 않는다. 우체국은 토요일 정오까지 근무한다. 또한, 평일의 

경우 대부분의 상점들은 19시면 폐점을 하는데, 샹젤리제 거리의 경우 더 늦은 시각까지도 

영업을 하며, 일요일에 영업하는 상점도 상당수 있다. 

 

 

14. 호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자, 국제도시인 파리에는 수천여개의 호텔이 있으나, 수많은 국제회의 

및 전문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들 전시회가 개최되는 성수기에는 호텔예약이 수월하지 

않은 점을 유의해야 하며, 비즈니스맨들이 파리시내에서 묵을수 있는 주요 호텔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주요 비즈니스 호텔> 

  

- Hotel Plaza Etoile 

  주    소 : 21 Avenue de Wagram 75017 Paris 

  전화번호 : (33-1) 43804224 (파리에서 전화걸 때에는 33-1대신 01, 이하 동일) 

  팩스번호 : (33-1) 47640084 

  

- Hotel Tivoli 

  주    소 : 7 Rue Brey 75017 Paris 

  전화번호 : (33-1) 43803122 

  팩스번호 : (33-1) 47640121 

  

- Hotel Elysee Ceramic 

  주    소 : 34 Av. Wagram 75008 Paris 

  전화번호 : (33-1) 42272030 

  팩스번호 : (33-1) 45229583 

  

- Hotel Concorde Lafayette 

  주    소 : 3 Pl. du General Koenig 

  전화번호 : (33-1) 40685040 

  팩스번호 : (33-1) 40685205 

 

- Hotel Novotel Tour Eiffel 

  주    소 : 61, Quai de Grenelle 75015 Paris 

  전화번호 : (33-1) 4058 2000 

  팩스번호 : (33-1) 4058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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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IS Tour Eiffel 

  주    소 : 2, rue Cambronne 75015 Paris 

  전화번호 : (33-1) 4061 2222 

  팩스번호 : (33-1) 4061 2299 

 

<민박형 호텔> 

 

- Residence Sabine    

  주    소 : 58 rue du garde chasse, Les Lilas (지하철 Metro 11번 Mairie des Lilas) 

  전화번호 : (33-1) 4183 2200 

  팩스번호 : (33-1) 4183 2210 

  숙 박 료 ; 2인1실 46 유로, 콘도 65-70유로 

  

- Hotel du Moulin 

  주    소 : 3 rue aristide Bruant 75018 Paris (www.hotelmoulin.com) 

  전화번호 : (33-1) 4264 3333 

  팩스번호 : (33-1) 4606 4266 

  숙 박 료 : 싱글(샤워) 60유로, 싱글(욕실) 66유로, 더블(샤워) 68유로,  

             더블(욕실) 73유로, 트윈(욕실) 76유로 

  

- 파리 오페라 국제 오피스텔 

  주    소 : 67, rue de Richelieu 75002 Paris (www.guest-house-paris.com) 

  전화번호 : (33-1) 4260 6251 

팩스번호 : (33-1) 4260 0456 

 

 

15. 식당 

 

파리 체제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식당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한국식당> 

 

식당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前菜로 먹는 요리의 경우 약 7-15유로대이며, 

김치찌개 백반 등 식사류는 약 10-15유로 선이다.  

  

----------------------------------------------------------------- 

 식당명      전  화            주    소              

----------------------------------------------------------------- 

 가람      0145757783    15/17, Av Emile Zola 75015  

 고향      0140598045    6 rue General Estienne 75015  

 국일관    0142610418    12, rue Gomboust 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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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분식  0145773677    4bis, Rue Violet 75015  

 명가      0147834145    19, boulevard Garibaldi 75015 

 보배      0145788009    44 rue de Lourmel 7515 

 사모      0147059127    1, Rue du champ de mars 75007 

 서울가든  0140606060    165 Rue de Javel 75015  

 소반      0145793283    85 rue de Entrepreneurs 75015 

 신정      0145222106    7, rue Clapeyron 75008 

 오도리    0145778812    18, Rue Letellier 75015 

 우리      0145773711    5, Rue Humblot 75015 

 우정      0145207282    8, Bd Delessert 75016 

 진고개    0148782464    28, rue Lamartine 75009 

 진미      0146278423    5, rue des Moines 75017 

 한림      0143546274    6, rue Blainville 75005 

----------------------------------------------------------------- 

  

<기타 가볼만한 식당> 

  

------------------------------------------------------------------------ 

 식당명            전  화            주    소              

------------------------------------------------------------------------ 

 La Gare          0142151531  19,Chaussee de la Muette 75016  프랑스식 

 Fermete Marbeuf  0153230800  5, Rue Marbeuf 75008            프랑스식 

한국식당이나 프랑스식당 모두 22:30 이후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 

 

 

16. 교통/통신/교통,통신 

 

<우리나라와의 교통> 

 

현재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는 서울과 파리를 잇는 직항을 개설하고 있는데,각각 일주일에 

5편씩 운행하며, 자세한 운항시간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 

  

ㅇ 서울 출발 → 파리 도착 편 (월, 화, 목, 금, 토요일 운행) 

   서울 출발시간         파리 도착시간  

    13 : 30                 17 : 30 

ㅇ 파리 출발 → 서울 도착 편 (월, 화, 목, 금, 토요일 운행) 

   파리 출발시간        서울 도착시간 

    21 : 50               16 :05 (출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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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랑스) 

 

ㅇ 서울 출발 → 파리 도착편 (월, 수, 금, 토, 일요일 운행) 

   서울 출발시간        파리 도착시간 

    13 : 05                 17 : 40 

ㅇ 파리 출발 → 서울 도착편 (월, 수, 목, 금, 토요일 운행) 

   파리 출발시간        서울 도착시간 

    15 : 55                10 : 45 (출발 다음날) 

 

Charles De Gaulles 공항은 1, 2, 3(3터미널은 얼마전까지 T9 터미널로 불렸으며, 주로 

전세기가 출발하고 도착한다)의 총 세개의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2터미널은 다시 2A, 

2B, 2C, 2D, 2E, 2F의 여섯개의 터미널로 나뉜다. 

 

파리-서울간 직항 항공편은 모두 Charles de Gaulles 공항 2E 터미널로 출발, 및 도착했으나 

2E 터미널 붕괴사고로 인해 다시 종전에 이용하던 2C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었다. 단, 일본 

환승편을 이용할 경우 2F 터미널로 도착하게 된다. 

 

※ 도착예정 터미널 인터넷 검색법 

http://www.adp.fr 사이트로 접속, ‘Horaire de vols’항목을 선택하면 항공편별 

도착예정시간, 공항 상태(연착 등) 및 도착예정 터미널을 검색할 수 있다. 

 

<국내 교통> 

  

(택시) 

 

택시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잡을 수 없으며, 시내 곳곳에 있는 택시승차장에서 타야 한다. 

체류하는 호텔 등에서는 콜택시를 부를 수 있으며, 콜택시 사용할 때 부르는 곳까지의 

요금이 합산된다. 택시요금은 시간·거리 병산제이며, 출퇴근 러시아워가 아닌 경우, 

파리시내의 경우는 보통 10-15 유로의 요금이 청구된다. 또한, 최소요금제가 있어서 

이용금액은 5유로보다 적더라도 5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택시요금은 A.B.C 세등급으로 나누어 지는데, 파리시내에서 낮에 택시를 탈 경우A등급의 

요금이 적용되며, 야간에는 할증요금 B가 적용된다. 그러나 택시가 파리 시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대낮인 경우에는 할증요금 B가 적용되며, 야간인 경우에는 할증요금 C가 적용된다.  

운전사가 어떠한 등급을 적용하고 있는가는 택시외관에 설치된 캡의 알파벳 A.B.C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있어, 바가지 요금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택시에서 내릴 때, 미터요금의 5-10% 정도의 팁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며, 어떤 경우에는 

택시운전사가 팁을 포함하여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큰 가방 등의 짐이 

있을 경우, 짐 1개당 1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팁을 포함한 택시요금 영수증은 

운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http://www.ad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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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택시회사의 전화번호  

 

ㅇ G7 : 0147394739 

ㅇ BLUE : 0149361010 

ㅇ ALPHA : 0145858585 

  

(지하철과 버스) 

 

우리나라의 지하철에 해당하는 파리의 공공교통수단은, RATP에서 운영하는 Metro와 SNCF 

에서 운영하는 RER을 들 수 있으며, 양쪽 모두 동일한 표를 사용한다. Metro는 역간 거리가 

좁아 파리의 거의 전 구간을 운행하는 대신 속도가 느리며, RER은 시내 주요구간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나 정거장 수가 많지 않다. 

 

※ 파리 전철 이용시 주의할 점 

 

① Metro는 입장시에만 표를 사용하며, 열차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갈 때 다시 표를 

집어넣지 않는다. RER은 입장시에 표를 개찰기에 집어넣고, 열차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갈 때에 다시 한번 표를 집어넣어야 하며, 또한 개찰기는 그 표를 다시 

돌려준다.  

 

② 승차, 혹은 하차(RER에만 해당)시 개찰기에 표를 집어넣고 개찰기가 표를 다시 

돌려줄 때 그 표를 뽑기 전까지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③ Metro는 Zone 개념이 없이 모두 한 구역으로 간주되나 RER에는 거리에 따라 Zone 

개념이 있으며, 각 Zone마다 요금이 틀리다. 따라서 RER 이용시 역무원에게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고 표를 구입해야 한다. 

 

④ Metro와 Metro간의 환승시에는 개찰기에 다시 표를 집어넣을 일이 없으나, 

RER↔Metro간의 환승시에는 표를 개찰기에 집어넣어야 한다. 

 

⑤ 같은 역이라도 RER역인지 Metro 역인지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La 

Defense역의 경우 Metro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이 적용되나, RER을 이용하면 3존 

요금이 적용된다. RER은 빠른 대신 요금이 비싸고, Metro는 저렴한 대신 여러 

정거장을 지나쳐야 한다. 

 

⑥ RER은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각 열차마다 정차하는 역이 틀리므로, 도착할 

열차가 행선지에 정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ER의 모든 열차는 ‘GOTA’, 

‘NORA’의 예처럼 네 글자로 된 이름이 모두 붙어있으므로, 가고자 하는 행선지에 

정차하는 열차들의 이름을 확인한 후 해당 열차에 탑승해야 한다. 

 

지하철표 구입시 창구에서 파리 지하철노선도 (Plan de Paris)를 요구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프랑스 - 20

 

  

지하철표는 낱장에 1.4유로(2004. 6. 30까지 1.3유로)이며, 10매 묶음(꺄르네, Carnet)은 

10.5유로(2004. 6. 30까지 10유로)이어서, 지하철을 여러번 이용할 경우 꺄르네를 사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 주요 용어 : 출구(Sortie), 환승구(Correspondance) 

 

  버스요금은 지하철 요금과 같으며, 버스요금은 버스 승차시 운전사에게 현금으로 지불 

(1.3유로)하고 표를 구입하거나, 지하철표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내에서 

까르네(10묶음티켓)는 판매하지 않는다. 시 경계를 넘어가는 버스는 Zone 개념이 있으므로 

요금에 주의해야한다. 

 

※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지리 및 교통정보 사이트 http://www.mappy.fr 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렌터카 등으로 이동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특정 두 지역간의 최단거리 여정(전 유럽범위로 검색 가능) 

- 고속도로 이용시 고속도로 요금 

- 예상 소요시간 

- 특정 한 지점의 지도상 위치(전 유럽범위로 검색 가능) 

 

( 통신 )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는 이미 거의 철수되었으며, 공중전화를 이용할 방법은 

전화카드를 구입하는 것 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공중전화카드는 두 종류로서, 공중전화기에 바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칩 

부착형 전화카드와 전용 접속번호로 다이얼하여 카드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다이얼하는 선불제 전화카드이다. 사용료는 후자의 편이 더 저렴하나, 

사용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공중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화카드를 신문판매소(tabac)에서 구입한다. 프랑스내 대부분의 

공중전화는 동전이 아닌 전화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단, 전화카드 구입시 어떤 

종류의 카드를 구입할 것인가를 묻는 경우가 있으며, 칩 장착형 카드를 구매하고자 할 때 

‘carte a puce’(캬르타 퓌스)라고 대답해야 한다.  

  

프랑스의 국제전화 호출번호는 00번이며, 00을 누르고 국가번호를 누르면 된다. 

 

  통화 방법(칩 장착형 카드) :  

① 수화기를 든다 ② 화면의 글씨가 바뀌면 전화카드를 넣는다 

③ 화면의 글씨가 바뀌면(좀 기다려야 함) 0082-2(서울의 경우)-상대방전화번호를 누른다. 

http://www.mappy.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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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방법(선불제 카드) :  

① 수화기를 들고 카드에 기재된 접속번호를 누른다. ② 안내원의 메시지에 따라서 카드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③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른다. (국제전화일 경우 00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전화번호 형식) 

  

한국통신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 0800-99-0082  

(카드없이 공중전화에서도 통화가능) 

 

- 한편, 여행자에게 있어 파리 시내의 인터넷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갑작스럽게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료도 시간당 4유로 정도로 비싼 편이며, 한글 사용도 용이하지 않고 그 수도 

적어 어려움이 있다. 

- 그러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Hot-Spot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므로 오히려 

무선을 이용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단, Wi-Fi Hot-Spot이 가능하더라도 장소에 

따라 유/무료 여부임을 확인해야 한다. 유로로 사용해야 할 경우 Wi-Fi 1일권을 

구입해야 하며, 가격은 종류에 따라 18-30유로 선이다. 

 

파리 시내의 Hot-Spot 리스트 :  

http://www.journaldunet.com/wifi/localisation/36667/paris.shtml 

 

 

17. 유용한 연락처 

 

<파리소재 한국 주요기관> 

  

ㅇ 대사관 

   주  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전철역 13호선 Varennes역) 

   전  화 : (33-1) 47 53 01 01,  팩스 : (33-1) 47 53 71 49 

   주 철기 대사 

  

ㅇ OECD 대표부  

   주  소 : 2-4, Rue Louis David 75016 Paris (전철역 9호선 Rue de la Pompe역) 

   전  화 : (33-1) 44 05 20 50,  팩스 : (33-1) 47 55 86 70 

   권 오규 대사  

  

ㅇ 문화원 

   주  소 : 2, Avenue D'Iena 75008 Paris (전철역 6, 9호선 Trocadero역) 

   전  화 : (33-1) 47 20 84 15 , 팩스 : (33-1) 47 23 58 97 

   모 철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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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TRA 

   주  소 : 19, Avenue de l’Opera 75001, Paris (전철역 7, 14호선 Pyramides역) 

   전  화 : (33-1) 55 35 88 88,  팩스 : (33-1) 55 35 88 89 

   권 순형 관장 

  

ㅇ 관광공사  

   주  소 : Tour Maine Montparnasse 33, AV. Du Maine BP 169 

            75755, Paris Cedex 15 (전철역 6호선 Montparnasse Bienvenue역) 

   전  화 : (33-1) 45 38 71 23,  팩스 : (33-1) 45 38 74 71 

   진 수남 지사장 

  

ㅇ 대한항공  

   주  소 : 9, Blvd. de la Madeleine 75001 Paris (전철역 8, 12, 14호선 Madeleine역) 

   전화 : (33-1) 42 61 58 46,  팩스 : (33-1) 42 61 22 52 

  

ㅇ 외환은행 

   주  소 : 17, Av.Montaigne 75008 Paris (전철역 9호선 Alma-Marceau역) 

   전화 : (33-1) 53 67 12 00, 팩스 : (33-1) 53 67 12 34 

  

<파리소재 한국인업소> 

  

ㅇ 여행사  

   - 한불여행사 : (33-1) 43 12 37 47 

   - 시티라인 :   (33-1) 42 50 00 44 

   - 골드라인 :   (33-1) 44 90 01 08 

   - E.P.S.   :   (33-1) 56 02 60 80 

  

ㅇ 인터넷방 

   - 꿈텔 PC 게임방 : 01 53 58 37 12 (8, rue Mathurin Regnier 75015 Paris) 

   - 컴컴 : 01 43 14 21 54 (38bis Blvd. Beaumarchais 75011 Paris) 

  

<기타 연락처> 

  

ㅇ 24시간 영업약국 

   - 84, Av. des Champs-Elysees 75008 Paris (01 4562 0241) 

   - 133,Av. des Champs-Elysees 75008 Paris (01 4720 3925) 

  

ㅇ 지하철 분실물 신고 

   - 12호선 Convention역내 (01 567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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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행시 유의사항 

 

최근 프랑스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들이 소매치기 당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소매치기 장소도 기존 관광지, 지하철, 공항 등지에서 박람회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다양해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인 사실은 자연스러운 몸 접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로 Do you speak English? 하면서 접근을 해 온다. 그러면 우리 여행객들은 

불어가 아닌 영어라는데 일단 자신감이 생겨 Yes하면서 흔쾌히 반응을 보인다. 사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일단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무리들은(보통 2-3명) 축구 

얘기를 하면서 다리를 걸기도 하고 또 태권도 얘기를 하면서 넘어뜨리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여행객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은 고스란히 소매치기 

무리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여행객들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일단 못 

들은척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우리 여행객의 도난 방지를 위해 최근 주프랑스 대사관에서 홍보자료로 작성한 행동 요령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1. 공항 

 

프랑스에 입국하는 우리 여행객들은 대부분 장시간 비행 및 시차로 인한 피로로 주의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이용 소매치기들은 접근하여 여행자용 가방을 훔쳐간다. 공관 

분석에 따르면 공항에서의 여권 및 소지품 도난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여행객들은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수화물이나 손가방에서 잠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되겠다. 

 

만일 공항에서 가방 등 소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대한항공 직원에 도난사실을 

알리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토록 한다.   

 

2. 공항-파리 이동시 

 

공항에서 파리로 이동하는 방법은 공항버스, RER(고속 지하철), 택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RER로의 이동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항-파리간 RER 대부분에는 

2-3인조의 소매치기범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하기 

위해 시내에서 공항으로 가는 RER내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여 예정된 출국을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RER보다는 보다 안전한 공항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만약 RER 또는 지하철을 타게 될 경우에는 특히 승하차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탑승객이 많을 경우 몸을 밀착하면서 지갑 또는 기타 소지품을 소매치기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Gare du nord 역 및 Chatelet-Les Halles 역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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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소 

 

숙박할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할 때 소지품 분실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체크인할 

때는 반드시 짐을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곳에 놓고 만약에 일행이 있을 경우에는 교대로 

소지품을 지키도록 한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무허가 민박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은 도난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호텔이라고 해도 보안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데, 취침시에는 반드시 호텔방문을 내부에서 잠그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4. 관광지 

 

관광지 중 몽마르트르 언덕 및 샹젤리제 거리 입구가 도난사고 다발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몽마르트르 언덕은 Pigalles(삐걀)지역까지 도보로 내려오는 도로변에서 사고를 많이 

당하며 샹젤리제 거리는 다른 도로와의 연결통로에서 사고가 빈발하다. 한편, 삐걀지역에는 

저렴한 가격의 스트립 바를 안내하겠다며 접근하여 계산시 수천 유로에 달하는 청구서를 

제시하는 삐끼들이 많으므로 이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철도역 

 

파리의 북역(Gare du Nord), 리용역(Gare de Lyon)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철도역에서는 

2-3인 무리의 접근을 주의한다. 이들은 한 사람이 친절하게 말을 붙여 오면서 다른 사람은 

소매치기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아예 접근차체를 차단하는 게 좋다. 

 

6. 지하철  

 

지하철은 소매치기들의 온상이다. 특히 라데팡스(La Defense)역과 샤또드벵센느(Chateau de 

Vincennes)역을 연결하는 1호선은 주의를 요한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들의 수법은 열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에 소지품을 가지고 밖으로 도망친다. 따라서 우리 여행객들은 가능한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자리가 있을 때는 앉는 편이 낫다. 

 

7. 보행시 

 

가급적 차도쪽이 아닌 건물쪽에 인접하여 보행토록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지날때는 2명이 

탄 오토바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대여섯명씩 무리를 지어 접근하는 아동 소매치기단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8. 국가간 연결 철도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유로스타(Eurostar)의 객차내에서 소지품 분실 사고가 빈번하다. 

특히 식당칸이나 화장실로의 이동시에는 반드시 소지품을 챙겨서 이동한다. 또한, 

프랑스-이태리 야간열차도 안심할만한 곳은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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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사장 

 

파리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나 상품전시회 참석중 도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행사장내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방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소지품에 유의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장소별 행동요령은 특정 사례에 지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소지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고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소지를 가능한 줄이고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며 돈, 항공권 및 여권등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리 보관하는게 좋다. 특히 여권은 외출시 복사본을 소지하는 것도 

분실의 경우를 대비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19. 관광명소 

 

<시내 관광명소 및 관광방법> 

  

파리 시내를 하루 일정으로 여행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관광버스와 세느강 유람선을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관광버스로는 PARIS VISION, CITYRAMA, L’OPEN TOUR등이 있으며,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며 

티켓은 1일권과 2일권이 있는데 가격차가 거의 없으므로 2일권이 더욱 경제적이다. 

 

운행 방식은 시내버스와 비슷하게 하차 후 동일한 정류장에서 다음번 버스에 탑승하는 

식이며, 운행간격은 약 15-30분 정도이다. 

  

세느강 유람선은 BATEAUX MOUCHES와BATEAU PARISIENNE가 대표적이며, 총 관광시간은 1시간 

또는 1시간 15분정도가 소요된다. 출발지는 BATEAUX MOUCHES의 경우 알마橋(PONT DE L'ALMA) 

서쪽이며 BATEAUX PARISIENNE은 에펠탑 및 세느강변이다. 유람선 관광은 파리시내를 끼고 

세느강을 선회하기 때문에 도착지는 출발지와 같다. 요금은 20시 이전에 탑승할 경우, 8.5 

유로이며 20시 이후에는 9유로이다. 

  

또는 박물관, 미술관 등만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 판매하는 박물관 패스를 

구매하면 개별 입장티켓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곳을 방문할 수 있으나 

수지를 맞추기는 사실 어렵다. 

  

이외에도 파리시내를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좀 더 자세히 관광하고자 할 경우 

시내관광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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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테 섬과 생루이 섬 (Ile de Cite & Ile St. Louis) 

   노트르담 대성당 

   법원 (Palais de Justice) 

   콩시에르쥬리 (Conciergerie) 

   생트 샤펠 (Sainte Chapelle) 

   파리시청 건물 및 그레브 광장 (Hotel de ville) 

  

② 개선문에서 루브르까지  

   개선문 (L'arc de Triomphe) 

   샹젤리제 거리 (Avenue des Champs-Elysees) 

   콩코르드 광장 (Place de la Concorde) 

   튈르리 정원 (Jardin de Tuileries) 

   루브르 박물관 (Musee du Louvres) 

   오르세 박물관 (Musee d’Orsay) 

  

③ 에펠탑에서 앵발리드까지  

   에펠탑 (La Tour Eiffel) 

   샤이오 궁 (Palais de Chaillot) 

    - 인류, 해양, 영화박물관으로 이용 (단, 해양박물관은 잠정 폐쇄) 

   앵발리드 (Hotel des Invalides) 

    - 군사박물관 및 나폴레옹 유해 안치소 

   로댕박물관  

  

④ 몽마르트르 (Montmartres) 

   사크레쾨르 성당 (Basilique du Sacre-Coeur) 

   테르트르 광장 (Place du Tertre)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의 밀집지역 

※ 대다수의 화가들이 동양인의 두상을 표현하지 못하므로 초상화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  

  

⑤ 오페라 하우스 일대 

 

   쇼핑지역 

 

     - 면세점 : 오페라 인근의 오스만 街(Boulevard Haussmann) 밀집 

     - 최고급품 : 생토노레 거리 (Rue de Faubourg Saint Honore) 

     - 고급 식품점 : 포숑(Fauchon) 

     관광포인트 : 오페라 하우스 (Opera Garnier), 마들렌느(Madelaine) 

  

⑥ 레알지구(LES HALLES) 

   퐁피두 센터(CENTRE G. POMPIDOU) : 도서관 및 미술관 

   포럼 데 알(FORUM DES HALLES) : 대형 지하 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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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카르티에 라탱/생제르맹 데 프레 일대 

   (QUARTIER LATIN & SAINT GERMAIN DES PRES) 

   소르본 대학 (LA SORBONNE),팡테옹 (PANTHEON), 뤽상부르 공원 (JARDIN DU LUXEMBOURG) 

유명 카페 : 레 되 마고(Les deux Magots), 브라스리 립(Brasserie LIPP),  

까페 플로르(Cafe Flore) 

 

⑧ 몽파르나스 (MONTPARNASSE) 구역 

   몽파르나스 타워 (TOUR MONTPARNASSE) : 56층 고층빌딩         

   유명 카페 : 돔(DOME), 셀렉트(SELECT), 로통드(ROTONDE), 쿠폴(COUPOLE) 

  

⑨ 기 타 

   1998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 : St. Denis에 소재 

   라 데팡스 (LA DEFENSE) : 파리 인근 신도시. GRANDE ARCHE에 서면 개선문을 통해 

오벨리스크까지 한눈에 볼 수 있음. 

   카타콩브 (CATACOMBES) : 지하 납골당 

   하수도 (EGOUTS DE PARIS) : 하절기에만 관람가능 

   숲 : 파리 서쪽의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 동쪽의 뱅센느 숲 (BOIS DE VINCENNES) 

  

<파리 교외 관광> 

  

① 베르사이유 궁전 (CHATEAU DE VERSAILLES) 

   파리 교외 남서부 약 25Km, 유럽 최대의 왕궁 (100 헥타아르) 

   화요일 내부건물은 휴관 (단 정원만 개원) 

   개관시간 

     - 하계 : 09:00-18:00,   - 동계 : 10:00-17:00 

  

② 퐁텐블로 성 (FONTAINEBLEAU) 

   파리 남부 약 60Km 

   나폴레옹 유품 전시, 퐁텐블로 숲, 바르비종 등 

   화요일 내부건물은 휴관 (단, 정원만 개관) 

   개관시간 

     - 하계 : 09:00-18:00,   - 동계 : 10:00-17:00 

  

③ 샤르트르 (CHARTRES) 

   파리 남서부 약 90Km 

   노트르담 대성당(CATHEDRAL NOTRE-DAME)  

     -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Chartres Bleu) 

  

④ 말메종 (MALMAISON) 

   파리의 뉴타운 LA DEFENSE에서 5Km 

   나폴레옹과 죠세핀의 추억이 깃든 곳 

   일요일 오후에만 개관 (14: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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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샹티 (CHANTILLY) 성 

   파리 동북부 약 60Km 

   르네상스풍의 우아한 古城, 인근에 말(馬) 박물관 및 경마장 

   개관시간 

      -하계 : 09:00 - 18:00,   -동계 : 10:00 - 17:00 

  

⑥ 피에르퐁 (PIERREFONDS) 및 꽁피엔뉴(COMPIEGNE) 

   파리 동북부 약 100Km 

   아늑한 분위기의 중세풍 성 

   휴관일 없음 

   개관시간  

     - 하계 : 09:00 - 18:00,   - 동계 : 10:00 - 17:00 

 

 

20. 유용한 현지어 표현 

 

안녕하십니까? (아침인사) 

   Bonjour (봉쥬르) 

  

 안녕하십니까? (저녁인사) 

   Bonsoir (봉쓰와) 

  

 감사합니다.  

   Merci (메흐씨) 

  

 ○○은 어디에 있습니까 ? 

  Ou se trouve ○○ ? (우 스 트루브 ○○ ) 

 

  예 :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Ou se trouve les toilettes 우 스 트루브 레 뜨왈레뜨?) 

  예 :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Ou se trouve le metro? 우 스 트루브 르 메트로?) 

  

 값이 얼마입니까 ? 

   Combien ca coute ? (꽁비엥 싸 꾸뜨) 

  

 이것은 무엇입니까 ? 

   Qu'est-ce que c'est ? (께스끄 쎄) 

  

 ○○을 주십시오. 

   Je voudrais 0 0. (쥬 부드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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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실례하겠습니다.  

   Pardon (빠흐동) 또는 Excusez-moi (엑스뀌제 므와) 

  

 미안합니다 

Excusez- moi (엑스뀌제 뫄) 또는 Je suis desole (쥬 쉬 데졸레) 

※ 단, 상대방과 시비를 가려야 할 상황에서는 가급적 Je suis desole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이렇게 말했을 경우 자신이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입니다.  

   Je m'appelle ○○ (쥬 마펠 ○○) 

  

 위기상황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Au secours! (오 스꾸르) 

 

 숫자 

  

1 (un 앵), 2 (deux 뒤), 3 (trois 트루와), 4 (quatre 까트르) 5(cinq 쌩끄)  

6 (six 씨쓰) 7(sept 쎄뜨) 8(huit 위뜨) 9(neuf 뇌프) 10(dix 디쓰) 

100 (cent 썽) 1000 (mille 밀) 

 

 

21. 국토 

 

<위치> 

  

프랑스는 위도상으로는 북위 42∼51도 서경 5∼8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 대륙의 

서쪽 자락에 위치해 있다. 프랑스는 6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벨지움과 룩셈부르그, 동쪽으로는 독일과 스위스, 남동쪽으로는 이탈리아, 남서쪽으로는 

스페인과 접해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프랑스는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을 잇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가 접하고 있는 광활한 바다는 프랑스가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면적> 

  

총면적 551,695 km2로 세계 규모면에서는 중간크기의 국가이지만,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크다.  육상 국경의 길이는 2,800 km이며, 북해, 영국해협, 대서양, 지중해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해안길이는 약 5,500k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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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프랑스 국토는 육각형의 모양이며, 국토의 지름은 약 1,000 km에 달한다. 프랑스 전 국토의 

약 2/3는  평지에 해당되며  주요 산맥으로는 알프스(Alpes), 피레네(Pyrennes), 쥐라 

(Jura), 아르덴(Ardennes), 마씨프 쌍트랄(Massif Central), 보쥬(Vosges) 등이 있다. 숲은 

전 국토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남서부 Bayonnes과 북동부의 Sedan을 잇는 대각선을 그었을 때, 거대한 

파리분지(Bassin Paris)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평야와 고원지대로 이루어진 프랑스 북서 

부지방을 떼어낼 수 있다. 이 북서부 지방의 서쪽 둘레와 북쪽 둘레에는 고도가 좀더 높은 

Ardennes(벨기에 접경지역), Massif Armoricain (브르타뉴 북부)이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 

남서부의 아키텐 분지(Bassin Aquitaine)에는 역시 많은 고원과 평야지대가 있다.  프랑스 

남동부 지방은 고저 기복의 편차가 두드러진다. 

  

중간 높이(해발 1,200 - 1,800미터)의 산맥(보쥬, 마시프 쌍트랄, 쥐라)들이 해발 

3,000미터가 높는 피레네, 알프스 산맥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4,807미터에 달하는 

몽블랑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이러한 산맥 사이에는 

사온(Saone)이나 론(Rhone)과 같은 계곡들이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 내륙의 고저기복과 같은 다양함을 해안선에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Pays de Caux의 

백악질 절벽은 Bretagne(Brittany)의 매우 들쭉날쭉한 화강암 해안선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또한 직선모양으로 낮게 펼쳐져 있는 Lindes와 Languedoc의 해안은 지중해를 따라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Province와 Corsica의 해안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와 같은 국토의 다양성은 프랑스 농업과 관광산업이 번성을 이룰 수 있는 중요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존자원> 

  

약 1,500만 헥타의 숲지대가 있는 프랑스는 EU국가 중 가장 넓은 숲을 가진 나라이며, 

프랑스의 숲 면적은 EU 전체 숲 면적의 약 1/4에 해당된다. 광활한 숲은 가구 및 

제지산업을 위한 원목을 제공해 주고 있어, 숲과 관련된 산업이 프랑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할한 숲 자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원목 및 관련제품을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그리 풍부한 편은 아니다. 프랑스에는 풍부한 양의 

다양한 건축용 자재(자갈, 모래, 시멘트 공장용 칼슘)과 카올린, 활석, 황, 소금, 포타슘과 

같은 천연광물이 묻혀있지만, Lorraine지방에서의 철광석 생산량과 New Caledonia로부터의 

니켈 생산량은 전체 소비량을 커버할 만큼 충분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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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 

 

<인구> 

  

'01년도에 실시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프랑스(해외영토포함)의 인구는 약 6,110만명이며 

본토인구만은 5,930만명이다. 이는 유럽인구의 16%로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두번재로 

인구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임여성 1인당 출산률은 2002년에 1.9를 기록, 유럽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평방킬로미터 당 인구밀도는 105명으로 세계 41위, 유럽 15위다. 하지만 지방별 인구 

밀도의 격차가 커서 전 국토 면적의 18%에 불과한 일-드-프랑스(Ile-de-France), 론-알프 

스(Rhone-Alpes), 프로방스-알프스-코뜨 다쥐르(Provence-Alpes-Cote d'Azur), 노르-파- 

드-칼레(Nord-Pas-DE-Calais)지방에 총 인구의 42%가 몰려있다. 주요 도시별 인구를 살펴 

보면 파리 215만명, 마르세이유 81만명, 리용 45만명이다.  

  

<민족>  

  

선사시대에 프랑스 땅에 정착한 세부류의 종족들의 피가 섞여 켈트족이 형성되었다. 외세의 

침입은 프랑스의 인종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B.C. 1세기에는 로마인이 침입하였고, 

5세기부터 프랑크족이 침입하였다. 그리고 10세기에는 스칸디나비아 인종인 노르망족의 

침입을 받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프랑스 땅에 유입됨에 따라 민족 구성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17세기에 스페인인과 이탈리아인이, 18세기에는 폴란드인, 19세기에는 러시아인이 차례로 

프랑스 땅에 들어왔다. 또한 아주 최근에는 마그레브(북아프리카 3개국 :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및  터키, 아프리카, 아시아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1988년 기준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360만명으로서, 이들이 프랑스 총 인구의 6.3%를 구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 프랑스인의 3분의 1은 조상이 이민온 사람들이다. 

  

<언어> 

  

일상생활에서 공용어로서 불어가 사용되고 있다. 17-19세기에 이르는 약 200년동안 프랑스 

어는 유럽귀족과 세계 외교관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고, 현재는 세계 전체에서 약 

7천만명이 프랑스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어는 분석적 언어이며 추상적 표현에 적절한 언어라고 이야기한다. 

불분명한 사고는 곧 불분명한 언어라는 명료함을 주창하는 프랑스인들의 정신을 반영해서 

인지 프랑스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섬세하고 정확한 구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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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프랑스인 중 90%가 카톨릭교 신자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는 카톨릭의 문화적 유산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제로 미사에 참가하는 신자는 10%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전통적인 카톨릭 문 

화권인 것에 비하면, 현실생활과 종교생활은 상당히 유리되어 있는 편이다. 한편, 프랑스 

는 전체 인구 비율 중 카톨릭 인구의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나, 프랑스 교단의 입장은 

보수적인 바티칸의 입장과는 방향이 달라 역사적으로 자주 의견충돌을 빚어 왔다. 

  

<국민성> 

  

프랑스인의 국민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쉽지않다. 프랑스가 오랫동안 농업국이었기 

때문에 농부적 기질이 국민속성에 반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인은 자기 나라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현실주의적이며, 또한 매우 검소하다. 프랑스 역사를 통해 숱한 예를 

발견할 수 있지만 프랑스의 민중은 나라가 어려울 때 종종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질은 농부기질과 배치되기도 하는데 다수의 프랑스인들에게 이상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믿는바에 따라 소신있게 행동하고 폭정이나 압제, 부정에 맞서 과감히 

투쟁하는 성격도 발견할 수 있다.  

  

오랫 동안 국교가 카톨릭이었던 탓인지 사회분위기는 보수적이고 전통을 존중하는 편이다. 

좀처럼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성이 강하면서도 개인주의가 가장 두드러진 국민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은 다민족국가의 국민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23. 역사 

 

<프랑스의 초기역사> 

  

B.C. 180만년 : 프랑스 영토에 인간의 흔적이 나타남. 

B.C. 3000년 : 청동기 시대. 구리, 주석등 금속을 다룰수 있게 됨. 프랑스의 인구가 

400만명에 달하고 마을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함. 

B.C. 600년  : 켈트족이 프랑스 땅으로 유입.  

B.C. 52년   : 제국을 확장하려는 로마인들이 골(Gaulle, 갈리아)  지방을 정복을 결심. 

골족의 왕 베르셍제토릭스가 쥴리어스 시저에게 항복 

서기 0년    : 갈리아 지방은 로마의 한 주로 전락하게  되며, 최초의 도시들이 생겨남. 

라틴어가 켈트어를 대체하게 되며 갈리아인은 로마인의 풍습을 모방함.  

361년       : 마르탱 드 투르 성인이 프랑스 최초로 사원을 건립. 마르세이유를 통해 

갈리아 지방에 도착한 기독교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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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20년   : 동쪽으로부터 반달족, 위지고트족, 부르군트족,  알라만족, 프랑크족이 

차례로 침입하여 프랑스를 유린 

  

<메로빙거 왕조> 

  

496년      :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클로비스가 톨비악 전투에서 승리한후 메로빙거 왕조가 

시작.  클로비스왕은 부르고뉴를 정복하고 위지고트족을 피레네 산맥 너머로 쫓아 낸 후 

프랑스 남서부 지역을 차지하는 등 영토확장을 계속해 나감.  

720년      : 아랍인종인 사라센족의 침입. 아라비아의 메카를 출발한 아랍인들은 

북아프리카, 스페인, 프랑스를 차례대로 침략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함.  

732년      : 샤를 마르텔이 프와티에근처에서 아랍인들과 조우한 후, 그 두목이었던 

알-라만 장군을 죽임. 스페인 땅으로 아랍인들이 퇴각한 후 프랑스는 평정을 되찾음. 

하지만  일부 사라센족이 랑그독과 프로방스 지방에 정착하여 8세기에 무어식 문화, 과학, 

건축등을 프랑스에 전파함.  

  

<카롤링거 왕조> 

  

751년     : 카롤링거 왕조 시작 

800년     : 샤를마뉴 대제가 교황 레옹3세에 의해 유럽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왕으로 

선포됨.  그는 학교제도를 정립하고, 왕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을 독점함.  

843년     : 샤를마뉴 대제의 세손자가 베르덩조약을 통해 유럽제국을 나누어 가짐.  

879년     : 바이킹족이 북구에서 프랑스 땅으로  유입. 9-10세기동안 프랑스땅을 유린.  

987년     : 카롤링거 왕조 폐막. 카페왕조 시작  

  

<봉건시대> 

  

1096-1099년  : 제1차 십자군 원정  

1226-1270년  : 생루이 9세가 통치 

1270년       : 마지막 십자군 원정.  

1310년       : 카페왕조가 끝남. 필립 르 벨이 10만명의 유태인을 추방함.  

1346-1452년  : 100년 전쟁 시작. 페스트가 유럽 땅에 창궐하고, 프랑스 인구의3분의 1 

사망하게 됨. 유태인들이 페스트를 만연시킨 장본인들로 지목되어 박해를 당함.  

1429년       : 영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오를레앙과 루앙을 쟌다르크가 해방시킴. 

  

<르네상스> 

  

1515년       : 이탈리아 전쟁이후 이탈리아의 석공을 비롯한 예술가들이 프랑스에 건너온 

후 프랑스에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림. 프랑스와 1세가 즉위  

1562년       : 종교전쟁  

1572년       : 8월 24일 3,000명의 신교도들이 파리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3만명의 

신교도들이 살육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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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년       : 낭트 칙령, 발르와 왕조 폐막. 앙리 4세가 즉위하면서 부르봉 왕조 시작  

1610년       : 앙리4세가 암살당함.  

1643년       : 루이 13세 사망. 안느 도트리슈가 섭정.  

1682년       : 태양왕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 건설을 직접 주도함.  

1719년       : 지폐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함.  

1778-1782년  : 미국 독립전쟁에 프랑스가 개입.  

  

<프랑스 대혁명과 격동의 시대> 

  

1789년       : 삼부회 소집과 프랑스 대혁명. 바스티유 감옥 함락  

1791년       : 루이 16세가 체포됨  

1792년       : 9월25일 공화국 체제가 최초로 선포됨 

1794년       : 공포 정치 

1804년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가 제정 선포. 1815년까지 계속됨.  

1815년       : 왕정 복고. 루이 18세가 등극 

1830년       : 7월혁명. 루이-필립 등장. 1848년 혁명에 의해 축출되기 전까지 프랑스를 

다스린 마지막 왕이 됨.  

1848년       : 2월 혁멍. 반도등은 보통선거를 원함. 제2공화국 시작 

1852년       : 제2제정. 나폴레옹 3세 등장 

  

<보불전쟁에서 2차세계대전까지> 

  

1870년       : 프로이센이 프랑스 침공. 제정 무너짐.  

1871년       : 파리 코뮌 

1881년       : 제3공화국 

1889년       : 대혁명 100주년을 맞아 에펠탑 건설 

1905년       : 정치와 종교의 분리 

1913년       : 사회주의 태동.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1914-1918년  : 1차 세계 대전 

19300-1932년 : 경제공황 

1936년       : 인민전선 

1939-1945년  : 2차세계대전 

1954년       : 탈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5월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가  

패배한후 인도차이나에서 철수  

1957년       : 3월 프랑스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  

1958년       : 제5공화국 시작. 드골이 첫 대통령직을 맡음.  

1962년       : 7월15일 국민투표를 통해 알제리 독립. 

1965년       : 12월 드골이 프랑수아 미테랑을 누르고 대통령에 재선됨 

1968년       : 5월 혁명.학생들과 노동자층에서 주도한 데모와 파업에 약 1,000만명이 

동참하면서 나라전체가 마비됨.  

1969년       : 6월, 죠르쥬 퐁피두가 제5공화국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됨.  

1974년       : 5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 제5공화국 세번째 대통령에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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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 프랑수와 미테랑이 제5공화국 네 번째 대통령에 당선됨.  

1995년       : 현 시라크 대통령이 집권 

2002년   : 시라크 대통령 재선승리, 재집권 성공. 한편, 결선투표에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Jean-Marie LePen 후보가 진출함으로써 전 유럽을 경악시켰음. 

 

 

24. 국가조직 

 

<행정부>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며 공화국을 대표한다. 1962년 헌법개정이후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보통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절대 다수의 유효투표수로 선출되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2명의 

입후보자들에 대해 2차투표를 실시한다.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하고 법령을 선포하며, 

군대를 통솔한다. 행정부는 재경부, 외무부를 비롯하여 15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처는 장관을 우두머리로 부처에 따라 1명 또는 여러명의 차관급 의원(ministre delegue, 

secretaire d'etat)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통령, 총리, 법무부 장관의 또다른 표현 

- 대통령(President) : Chef d’Etat 

- 총리(Premier Ministre) : Chef de Gouvernement 

- 법무부장관(Ministre de la Justice) : Gardes de Sceaux (옥새지기) 

  

<입법부> 

  

의회는 상원(Senat)과 하원(Assemblee Nationale)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은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총 577명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상원은 하원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해 총 317명이 선출되며, 임기는 9년이다. 317명의 상원은 3년마다 

1/3의 의석이 교체된다. 

 

입법부의 주요 권한은 법률안 의결권으로서, 상하 양원간에 의견 불일치시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지닌다. 또한 입법부는 불신임투표를 통해 수상 및 장관들을 해임시킬 수 있다. 

  

<사법부> 

  

의회가 채택한 법안들의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를 가하며, 일반적인 경우 삼심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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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치제도 

 

<정치원칙> 

  

프랑스 정치의 원칙은 프랑스 대혁명(1789)직후 선포된 "인권선언문"속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국민의 주권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자유, 평등, 박애의 개념이 그것이다.  

  

<국가형태>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에 의해 1958년 제 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중앙집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제도> 

  

1962년 헌법 개정이후 프랑스 대통령 선출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보통선거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통령 선거는 매 5년마다 치루어진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절대다수 획득에 실패할 경우, 1차투표에서 득표율 1, 2위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1주일후에 2차 투표를 실시, 최다득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  

  

프랑스 하원의 경우,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선거권은 만 18세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에 주어진다.  상원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피선 

거권은 35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에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선거도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22개 지방(Region)과 3,995개 

도(Canton) 의원선거는 6년주기로 이루어진다. 

 

<정당현황> 

  

프랑스에는 스펙트럼과 같이 극좌 및 극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당들이 존재하며, 주요정당 현황은 다음과 같다. 

  

(좌파정당) 

  

프랑스 사회당(Parti Socialiste)  : 1971년 미테랑의  주도에 의해 탄생했으며,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1905년 창설된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분과위원회(S.F.I.O :  Section  Francaise de l'International Ouvriere)가 그 전신이다.  

  

프랑스 공산당(Parti Communiste) : 2차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단원들의 대다수가 

공산당원이었던 관계로  종전 후 최다  득표당이었으나, 오늘날은 급속도로 그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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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Les  Verts)  :  환경보전을  모토로  삼고 있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녹색당 

출신의 Noel Mamere가 후보로 출마하여 5.25%의 득표율을 이끌어냈으며, 6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득표율 4.46%로 3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우파 정당) 

  

대통령다수연합 (U.M.P. : Union pour la majorite presidentille) : 네오드골주의를 표방하며, 

1976.12.5일 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창당한 공화국연합(R.P.R. : Rassemblement pour la 

Republique)과 자유민주당(DL) 및 프랑스 민주연합 (UDF)의 시라크 지지자들을 통합하여 

2002.4.23일 새롭게 창설되었다. 현 라파랭 국무총리가 자유민주당 (DL) 출신이다.  

  

프랑스 민주연합(U.D.F. : Union pour la  Democratie Francaise) : 1978.2.1일 당시 

대통령이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텡을 지지하기 위해 창당되었으며, 군소 중도우파 

정파들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2002.10월 소속당원의 거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U.M.P.와의 연합을 표명했다. 지난 6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종 27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전선 (F.N. : Front National) : 1972년 창당  이후 장 마리 르 펜이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극우 정당이다. 치안부재와 이민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인종차별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실업률과 범죄율이 높아져 외국 이민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2.5월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장 마리 르펜 후보가 시라크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당선자로 선정, 극우파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었으나, 2005년 6월 현재 FN이 

의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없다.  

 

 

26. 정치사회동향/EU 헌법 부결의 경제, 사회적 영향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유럽의 지대한 관심 속에 5월 29일 일요일에 실시된 프랑스의 

유럽헌법 찬반투표에서 프랑스 국민은 'NON'(아니오)을 선택했다. 투표율은 69.74%로 

1992년에 실시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찬반투표의 투표율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찬성 45.13%, 

반대 54.87%로 프랑스는 충격에 싸여 있다. 극우파와 공산당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사회당과 녹색당도 반대표가 우세했다. 

 

반대가 승리한 원인을 표면적으로는 EU확대로 인한 프랑스 국민의 불안감, 경기 침체를 

뽑고 있다. 4월 프랑스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인 10.2%에 이른 가운데 비정규직의 69%, 

임시직의 71%가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10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자크 시락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프랑스의 유럽헌법 부결로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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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큰 영향을 없으나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투표 다음날인 30일 월요일 16시 현재 프랑스 주식시장은 0.17% 하락해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유로화는 5월 27일 1.2527달러에서 5월 30일 16시 현재 

1.2467로 크게 떨어져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다. 유로화는 프랑스 국민투표 이전부터 

프랑스에서의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계속 떨어지고 있던 중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유럽헌법이 정치적인 내용이지 경제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적인 

영향이 없으나 미온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시장 반응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잠깐 반응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G Asset 

Management의 Olivier Garnier 경제 전문가도 EU 주요 국가의 경제 및 금융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BNP Paribas의 Eric Vergnaud 경제전문가는 경제 중기 

전망은 노동시장, 의료 시스템, 연구개발비용 지출 등의 구조 개혁에 달려있다고 평가한다. 

  

경제성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번 부결로 프랑스 경제성장에 다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수치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Rexecode 연구소 소장 

Michel Didier는 프랑스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프랑스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2.0‾2.5%로 잡고 있으나 최근 

경제전문기관은 1.5%로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캠페인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경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시설 해외이전과 봉급생활자 

들의 점차 심해지는 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개혁이 주춤하고 예산 

집행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정경제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표출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예산을 재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발표했다. 재정경제산업부 

장관은 오는 6월에 지정하는 '경쟁력강화지구' 조성으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쟁 거부로 GDF, EDF, Areva 등 공기업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많은 EU 회원국은 프랑스 국민이 EU확대 결과, 특히 생산시설 해외이전 현상과 사회 

덤핑(임금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값싼 제품의 대량 유입, 저렴한 임금 노동자가 고임금 

국가로 유입되는 현상)으로 유럽헌법이 부결된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향해 계획돼 있는 

EU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터키가 EU 가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EU내에서 프랑스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Le Figaro, La Tribune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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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가원수 

 

<국가원수> 

  

대통령 : Mr. Jacques Chirac 

 

 - 약 력 : 1932년 11월 29일 파리에서 출생  

 - 학 력 : 파리정치연구원(IEP Paris), 하버드대학 단기과정 수료 

 - 주요 경력  

   ·1962     Georges Pompidou 총리실 보좌관 

   ·1973-74  농업 및 지역개발 장관 

   ·1974     총리  

   ·1976-94  RPR당 총재 

   ·1986-88  총리 

   ·1995.5.7  대통령 당선 

   ·2002.5.19 : 대통령 재당선 

  

<국무총리>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는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프랑스를 대표, 군통수권을 지니며, 총리는 내각과 함께 정부를 이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선거에서 이긴 제1당의 당수를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프랑스의 

정치관행인데, 현재의 정권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파에서 나온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과 정파가 다른 정당이 의회선거에서 이겨 총리가 된 동거정부인 경우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에만 만족하고 내각을 이끌고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실권은 

사실상 총리가 지니게 된다. 현재는 대통령과 총리 모두 우파 출신이다. 

  

총리 : Mr. Dominique de Villepin 

 

 - 약력 : 1953년 11월 14일 Rabat(모로코)에서 출생 

 - 학력 : 국립 행정학교(ENA) 졸업 

 - 주요경력  

   ·1995-2002    국가 총괄 차관 역임  

   ·2002-2004    외무부 장관 

   ·2004-2005    내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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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요인사 

 

2005년 6월 2일부 개각결과는 다음과 같음. (나열순서는 프랑스 정부 프로토콜에 의거) 

 

국무총리 

(Premier Ministre) 

장관 : Mr. Dominique de Villepin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53년 11월 14일, Rabat(모로코) 

1995-2002 국가 총괄 차관 역임 

2002-2004 외무부 장관 역임 

주요 약력 

2004-2005 내무, 국내안전 및 지방자치부 장관 역임 

* 고용, 사회연대 및 주택부 예하 장관 및 차관  

의회 관계 담당 차관 Mr. Henri CUQ  

기회균등 강화 담당 차관 Mr. Azuz BEGAG 

 

내무 및 국토정비부  

(Ministre d’Etat, ministre de l’Interieur et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장관 : Mr. Guillaume SARKOZY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55년 1월 28일, Paris 

1983-2002 Neuilly-sur-Seine 시장 역임 

1988-2002 Haut-de-Seine 지역 국회의원 역임 

1993-1994 예산부 장관 및 정부 대변인 역임 

1995 통신부 장관 역임 

2002-2004 내무부 장관 역임 

2004 경제, 재정, 산업부 장관 역임 

주요 약력 

2005- 내무 및 국토정비부 장관 역임 

* 내무 및 국토정비부 예하 장관 및 차관 

 지방 담당 차관 Mr. Brice HORTEFEUX 

 국토정비 담당 차관 Mr. Christian ESTR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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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Ministre de la defense) 

장관 : Mrs. Michele ALLIOT-MARIE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46년 9월 10일, Villeneuve-le-Roi 

1986 국회의원 당선 (Pyrenees-Atlantiques 지역) 

1986-1988 교육 담당 국가차관 

1989 유럽의원 당선 

1993,1997 국회의원 재선 (Pyrenees-Atlantiques 지역) 

1993-1995 체육청소년부 장관 

주요 약력 

2002- 국방부 장관 

* 국방부 예하 장관 및 차관  

 보훈담당 차관 Mr. Hamlaoui MEKACHERA 

 

외무부 

(Ministre des Affaires Etrangeres) 

장관 : Mr. Philippe DOUSTE-BLAZY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53년 1월 1일, Lourdes 

1993-1995 보건부 장관 역임 

1995-1997 문화부 장관 역임 

1989-2000 Lourdes 시장 역임 

2001- 국회의원 역임(Haute-Garonne 지역) 

2001- Toulouse 시장 역임 

주요 약력 

2004-2005 사회연대, 보건 및 가족담당부 장관 역임 

* 외무부 예하 장관 및 차관 

불어권 협력개발 담당 장관 Mrs. Brigitte GIRARDIN  

유럽문제 담당 장관 Mrs. Catherine COLONNA 

 

고용, 사회연대 및 주택부 

(Ministre de l’emploi, de la Cohesion sociale et du Logement) 

장관 : Mr. Jean-Louis BORLOO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51년 4월 7일, Paris 

1993 국회의원 당선 (Nord 지역) 

1989 Valenciennes 시장 역임 

1989-1992 유럽의회 의원 당선 

주요 약력 

2001- UDF 대변인 

* 고용, 사회연대 및 주택부 예하 장관 및 차관  

고용, 노동 및 청년고용 담당 장관 Mr. Gerard LARCHER  

사회연대 및 고용평등 담당 장관 Mrs. Catherine VAUT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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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 산업부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MINEFI) 

장관 : Mr. Thierry BRETON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55년 

1993‾1997 Groupe Bull 이사 역임 

1997‾2002 Thomson Multimedia 사장 역임 

주요 약력 

2002‾2005.2 France Telecom 사장 역임 

* 경제, 재정, 산업부 예하 장관 및 차관 

예산, 국가개혁 담당 차관 

및 정부 대변인 

Mr. Jean-Francois COPE 

산업 담당 차관 Mr. Francois LOOS  

대외교역 담당 차관 Mrs. Christine LAGARDE 

 

국가교육, 고등교육 및 연구부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장관 : Mr. Gilles de ROBIEN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41년 4월 10일, Cocquerel 

1986- Somme 지역 국회의원 

1993-1998 국회 부의장 역임 

주요 약력 

2002-2005 건설, 국토, 주택, 관광 및 해양부 장관 역임  

* 국가교육, 고등교육 및 연구부 예하 장관 및 차관 

 고등교육 및 연구 담당 장관 Mr. Francois GOULARD 

 

운송, 건설, 관광 및 해양부 

(Ministre des Transports, de l’Equipement, du Tourisme et de la Mer) 

장관 : Mr. Dominique PERBEN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45년 8월 11일, Lyon 

1983-2002 Chalon-sur-Saone 시장 역임 

1993-1995 해외영토 담당 장관 역임 

1995-1997 지역균등 담당 장관 역임 

주요 약력 

2002-2005 법무부 장관 역임 

* 운송, 건설, 관광 및 해양부 예하 장관 및 차관 

 관광 담당 차관 Mr. Leon BERT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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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inistre de la justice; garde des Sceaux) 

장관 : Mr. Pascal CLEMENT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45년 5월 12일, Boulogne-Billancourt 

1977-2001 Saint-Marcel-de-Felines 시장 역임 

1978-1993 Loire 지역 국회의원 역임 

주요 약력 

1993-1995 국무총리 및 의회관계 담당 차관 역임 

 

보건 및 사회연대부  

(Ministre de la Sante et des Solidarites) 

장관 : Mr. Xavier BERTRAND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65년 3월 21일, Chalon-sur-Marne 

2002- l’Aisne 지역 국회의원 주요 약력 

-2005 국가 의료보험 담당 비서관 역임 

* 보건 및 사회연대부 예하 장관 및 차관 

 의료보험, 노인, 장애인 및  

가족 담당 차관 

Mr. Philippe BAS 

 

농업 및 어업부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 peche) 

장관 : Mr. Dominique BUSSEREAU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52년 7월 13일, Tours 

1986-88, 

1993‾ 

국회의원 역임(Charente-Maritime ) 

1989‾2002 Saint-Georges-de Didonne 시장 역임 

2002-2004.3 교통 담당 차관 역임 

주요 약력 

2004.4‾11 예산개혁 담당 차관 역임 

 

공공행정부 

(Ministre de la Fonction publique) 

장관 : Mr. Christian JACOB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59년 12월 4일, Rozay-en Brie 

1994 유럽의원 당선 

1995 국회의원 당선(Seine-et-Marne 지역) 

2001‾ Provins 시장 

2002‾2004 가정문제 담당장관 

주요 약력 

2004.4‾11 중소기업 담당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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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장관 : Mr. Renaud DONNEDIEU de VABRES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54년 3월 13일, Neuilly-sur-Seine 

1997 국회의원 당선 (Indre-et-Loire 지역) 주요 약력 

2002-2004 유럽문제 담당 장관 역임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부 

(Ministre de l’Ecologie et du Developpement durable) 

장관 : Mr. Nelly OLIN 

생년월일 1941년 3월 23일 

1995- Val-de-Marne 지역 상원의원 역임 

- Garges-les-Gonesse 시장 역임 

주요 약력 

- 고용기회 균등 담당 차관 역임 

 

해외영토부 장관 

(Ministre de l’Outre-Mer) 

장관 : Mr. Francois BAROIN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65년 6월 21일, Paris 

1993-95, 97- Aube 지역 국회의원 역임 

1995- Troyes 시장 역임 

주요 약력 

2002- 국회 부의장 역임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부 

(Ministre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u Commerce, de l’Artisanat et des 

Professions liberales) 

장관 : Mr. Renaud DUTREIL 

생년월일 및 출신지 1960년 6월 12일, Chambery 

1993-1994  국회의원 역임 (Aisne 지역; 보궐) 

1997- 국회의원 재선 (Aisne 지역) 

주요 약력 

2002-200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담당장관 역임 

 

체육청소년부 

(Ministre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vie associative) 

장관 : Mr. Jean-Francois LAMOUR 

생년월일 1956년 2월 2일 

1984, 1998 LA, 서울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주요 약력 

2002- 체육청소년부 장관 역임 

자료원 : www.premier-ministre.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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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행정구역 

 

프랑스 본토는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82년 이후 자율적인 행정권을 보유한 

22개의 레지옹(Region,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으로 분할되어 있다. 또한 22개의 레지옹은 

95개의 데파르트망(Departement)으로 나누어지며, 데파르트망은 코뮌(Commune)이라 불리 

는 세부 행정단위로 나누어져 있다. 

 

22개의 레지옹은 다음과 같다.  

 

지역명 면적 / 인구(천명) 

1인당 소득(유로) 

주요도시(인구) 

알자스(Alsace) 8,280㎢ / 1,775 

24,804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39만명) 

아키텐(Aquitaine) 41,309㎢ / 2,988 

22,475 

보르도(Bordeaux, 70만명)

오베르뉴(Auvergne) 26,013㎢ / 1,314 

21,011 

클레르몽-페랑 

(Clermont-Ferrand, 

25만명) 

부르고뉴(Bourgogne) 31,582㎢ / 1,612 

22,511 

디종(Dijon, 23만명) 

브르타뉴(Bretagne) 27,209㎢ / 2,978 

21,402 

렌느(Rennes, 24만명) 

상트르(Centre) 39,151㎢ / 2,467 

22,192 

오를레앙(Orleans, 

28만명) 

샹파뉴-아르덴느 

(Champagne-Ardenne) 

25,606㎢ / 1,337 

22,926 

샬롱쉬르마른 

(Chalon-sur-Marnes, 

48,000명 

코르시카(Corse) 8,680㎢ / 266 

19,133 

아작시오 

(Ajaccio, 59,000명) 

프랑슈-콩테(Franche-Comte) 16,202㎢ / 1,131 

21,897 

브장송 

(Besancon, 12만명) 

일-드-프랑스  

(Ile-De-France) 

12,011㎢ / 11,131 

38,739 

파리 

(Paris, 212만명) 

랑그독-루시용 

(Languedoc-Loussillon) 

27,376㎢ / 2,402 

19,416 

몽펠리에 

(Montpellier, 25만명) 

리무쟁(Limousin) 16,942㎢ / 711 

20,592 

리모쥬(Limoges, 17만명)

로렌(Lorraine) 23,542㎢ / 2,319 

20,297 

낭시(Nancy, 3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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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피레네 

(Midi-Pyrenees) 

45,348㎢ / 2,638 

22,025 

툴루즈(Toulouse, 65만명)

노르-파-드-칼레 

(Nord-Pas-De-Calais) 

12,414㎢ / 4,013 

19,835 

릴(Lille, 96만명) 

바스-노르망디 

(Basse-Normandie) 

17,589㎢ / 1,436 

20,599 

캉(Caen, 19만명) 

오트-노르망디 

(Haute-Normandie) 

12,318㎢ / 1,787 

23,013 

루앙(Rouen, 38만명) 

페이 드 라 르와르 

(Pays de la Loire) 

32,082㎢ / 3,312 

22,300 

낭트(Nantes, 49만명) 

피카르디(Picardie) 19,399㎢ / 1,869 

19,932 

아미앙(Amiens, 16만명) 

푸와투-샤랑트 

(Poitou-Charentes) 

25,809㎢ / 1,668 

20,325 

프와티에(Poitiers, 

16만명)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Province-Al

pes-Cote-D'azur) 

31,400㎢ / 4,665 

22,901 

마르세이유(Marseille, 

111만명) 

론-알프(Rhone-Alpes) 43,698㎢ / 5,814 

25,153 

리용(Lyon, 126만명) 

자료원 : INSEE (국립 통계연구소), 인구는 2003년 잠정치. 1인당 소득은 2002년 잠정치.  

 

 

30. 대외관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이자, 유럽통합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프랑스는 국제 

외교문제에서도 끊임없이 독자적인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중 몇가지는 현재 프랑스의 주요 외교정책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먼저, 프랑스는 유럽대륙을 오랫동안 분열시켜왔던 적대적 경쟁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 

2차세계대전 이후 주변국가와 함께 구주공동체(European Community) 건설에 앞장섰는데, 

현재에도 유럽통합작업을 독일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자주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데, 1960년대 드골대통령은 핵 억지력에 기초한 

자위력 건설에 중점을 둔 자주원칙을 프랑스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아시아 및 중동의 외교현안에 대해 프랑스가 취할 외교정책을 선택, 결정하는데 있어서 

프랑스는 이러한 자주성을 십분 활용했으며, 이러한 의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자주성에 대한 헌신이 다른 나라와의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배제시킨 것은 아니다. 냉전시대를 통해 프랑스는 자유세계의 일원임을 보여주었으며, UN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히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프랑스는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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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이후 프랑스는 세계의 탈이념화 추세에 발맞추어, 경제우선의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타 경제권에 대응할수 있는 강력한 유럽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럽대륙을 넘어 세계를 상대하려는 세계주의와 섬나라 

특유의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영국과는 전통적으로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영국인이 사랑한 유일한 프랑스인은 축구선수 에릭 칸토나(Eric Cantona) 한명 뿐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이다.  

 

한편, 1-2차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통합이 독일-영국의 축이 아닌 프랑스-독일축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프랑스-독일과 영국간의 대립은 금년 초에 불거진 공동농업정책(PAC; 

Pacte d’Agriculture Commune) 중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논쟁이나 이라크전 찬반여부를 놓고 

불-독 양국과 영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점으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나 중동국가와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매년 

프랑스에서는 불어권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이 열려, 상호협력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1986년부터 당시 미테랑 대통령의 주도 하에 불어권(Francophonie)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결속을 위해 약 5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불어권 국가 정상회담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APEC을 통한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지역과의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31. 국가경쟁력/2000-2004 요소별 국가경쟁력 

 

프랑스의 2000-2004년 연도별, 요소별 국가경쟁력 순위 

 

 2000 2001 2002 2003 2004 

Economic 

Performance 
11 14 9 10 13 

Government 

Efficiency 
35 39 38 32 41 

Business 

Efficiency 
26 33 34 34 43 

Infrastructure 10 15 14 14 16 

자료원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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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량형 

 

<도량형 및 의류치수 비교> 

  

프랑스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인 독일, 

영국과도 다른 의류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복치수에 대한 주요국가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 여성기성복 상의 (가슴둘레 기준) 

 

  프랑스    36     38     40     42     44     46     48 

  영  국    10     12     14     16     18     20     22 

  미  국     8     10     12     14     16     18     20 

  한  국    80     85     90     95              

  

- 여자스타킹 

 

  프랑스     1      2      3      4      5 

  미  국     8.5    9      9.5   10     10.5 

  한  국     S      M      L         XL   

  

- 남자구두 

 

  프랑스    39     40     41     42     43     44     45 

  영  국    5.5    6.5     7      8     8.5    9.5   10.5 

  미  국     6      7     7.5    8.5    9      10     11 

  한  국    245    250    255    265    270    275    

  

- 남자기성복 

 

  프랑스    36     38     40     42     44     46     48 

  영  국    35     36     37     38     39     40     42 

  미  국    35     36     37     38     39     40     42 

  한  국    28.5   30     31.5   33     34.5   36     37.5 

  

- 남자 와이셔츠 

 

  프랑스    36     37     38     39      40     41    42 

  미  국    14    14.5    15    15.5     16    16.5   17 

  한  국    14    14.5    15    15.5     16    16.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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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규격> 

 

프랑스에는 한국과 같이 220볼트의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나, 한국과는 다른 50HZ의 주파 

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국산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3. 관공서 관행 

 

일반 관공서는 체계적인 조직사회로 형성되어 있어 업무영역의 구분이 확실하고 민원 

사항의 경우 관련서류만 규정에 의해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같은 사안이더라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그 처리결과가 달라지는 융통성이 다소 

발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처리속도가 늦은편으로 연휴기간 또는 여름 

휴가기간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프랑스가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으며 이를 계속 발전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아직까지 민원처리시 서류 및 서신을 선호하는 문서주의 

원칙이 강하게 남아있어 외국 민원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34. 국제공항 및 항구 

 

<국제공항> 

 

샤를 드골 공항(Charles de Gaulles, 파리 북동쪽에 위치, 1974년 건설)과 오를리 공항(Orly, 

파리남쪽에 위치, 1945년 건설)으로 이루어진 파리 국제공항은 승객처리 및 민간항공기 

운항횟수면에서 유럽 제1위이며, 화물처리 측면에서는 유럽 3위의 공항이다. 

 

* 샤를 드골 공항과 오를리 공항 이용통계 (2003) 

 

공항명 항공기 운항횟수 
이용 승객수 

(백만명) 
화물 처리실적(톤) 

샤를 드골 505,634 48.2 1,723,000 

오를리 202,894 22.5 106,000 

자료원 : ADP (2003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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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리공항과 샤를 드골 공항의 항공기 및 승객운항의 포화상태에 대비하여 "Chaunes" 

지역에 제 3 파리공항건설을 계획중에 있다. 한편, 유럽내 근거리 이동에 Ryanair 등의 

low-cost 항공사들의 경우 보배(Beauvais) 등의 군소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제항구> 

 

프랑스 최대의 항구는 남부에 위치한 마르세이유(Marseille) 항구인데, '01년도의 경우 총 

9,230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였다.  

 

프랑스 제2의 항구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르아브르(Le Havre)로서, '01년도의 경우 약 

6,900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였으며, 유럽의 거대항구인 Antwerp, Bremerhaven, Hambourg, 

Rotterdam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제3의 항구는 프랑스 북부 북해상에 위치한 Dunkerque로서 지난해 총 4,430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였다. 이외에도 낭트 (3,020만톤), 루앙 (2,070만톤), 보르도 (900만톤) 

등의 항구도 있다.  

 

 

35. 매스미디어 

 

<신문> 

  

프랑스에는 현재 약 10개의 전국지가 있고 70여개의 지방신문이 있다. 전국지의 부수당 

가격은 1.2유로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다. 

  

프랑스 주요 신문의 '02.-'03년중 발행부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문명 구독자수 비고 

LE PARISIEN AUJOURD'HUI EN FRANCE 513,498 사회뉴스를 중점으로 다루는전국지 

LE MONDE 407,086 중도좌파 성향, reference격의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 360,185 중도우파 성향의 프랑스 주요 일간지 

L'EQUIPE 324,246 스포츠 신문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37,351 영자신문 

LIBERATION 158,543 중도좌파 성향의 일간지 

LES ECHOS 143,229 프랑스 2대 경제지 중의 하나 

LA CROIX 96,544 카톨릭 계통의 일간지 

LA TRIBUNE 92,310 Les Echos와 함께 프랑스 2대 경제지중의 하나 

FRANCE SOIR 73,906 석간 종합지 

L'HUMANITE 51,604 구 공산당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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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일간지들이 유료 구독자수 감소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 프랑스에는 잡지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잡지들이 발간되고 있다. 전문적인 정보와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사건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석하는 잡지는 프랑스인들 여가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V방송> 

 

1950년 첫 방송을 시작한 프랑스 텔레비전의 공중파 방송국은 1984년과 1986년 사이에 

3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7개의 채널중 France 2, France3, France 5, Arte 등 4개의 채널은 

공영방송이고, TF1, M6, Canal+ 3개의 채널은 민영방송이다. 이중 France 5와 Arte는 

방영시간대를 달리하여 같은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다. Canal+는 가입자만이 볼수 있는 유료 

채널로서 주로 최근영화, 프로축구 등을 방영해 오락측면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채널이다. 또한Arte는 독일과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유럽통합에 맞추어 역내 국가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급 문화 프로그램들을 주로 방영하고 있다.  

 

방송사들의 주 수입원은 공영채널의 경우 시청료 및 광고수익, 민영방송의 경우 주로 

광고수익이다. 프랑스 공중파 TV방송국의 시청자 점유율과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방송채널명  시청자 점유율       주요    특성  

               ('01)    

--------------------------------------------------------------------------- 

 TF1           32.7%    뉴스, 오락, 문화프로그램들을 종합 취급 

 France 2      21.1%    뉴스, 오락, 문화프로그램들을 종합 취급 

 France 3      17.1%                       " 

 Canal+         3.6%    차별화된 오락프로그램을 주로 취급하는 유료 채널 

 M6            13.5%    뉴스, 오락, 문화프로그램을 종합취급 

 France 5         3%    고급 문화프로그램 전문 취급 

 Arte           4.1%                      " 

--------------------------------------------------------------------------- 

  

최근에는 스포츠, 오락물 등의 전문채널방영을 위해 케이블 TV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프랑스의 주요 케이블 TV 사업자로는 Noos (104만명), France Telecom 

(83.7만), NC Numericable (75.3만) 등이 있다.  

 

한편, 2005년 프랑스도 본격적으로 MPEG-2 기반의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개시하여, 현재 

14개의 무료채널이 방영되고 있으며, 14개의 채널 중 새로 개국한 France 4는 공영 채널로서 

TNT에서만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MPEG-4 기반의 유료 채널은 2005년 말부터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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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한 주재국기관 

 

o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합동 30번지 

   전화 : 312 - 3272, FAX : 393 - 6108 

   홈페이지 : www.ambafrance-kr.org 

  

o 주한 프랑스 상공회의소(French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주소 :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6-54, 소피텔앰배서더호텔 316호 

   전화 : 2268 - 9505, FAX : 2268 - 9508 

 

o 프랑스 투자진흥청(Invest in France Agency - AFII)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8층 

전화 : 564 - 0419, FAX : 3452 – 9025 

홈페이지 : www.afii.fr/Korea/ 

  

o 프랑스 문화원(Centre Culturel Francais) 

   주소 : 서울 종로구 사간동 70 

   전화 : 734 - 9768, FAX : 735 - 0591 

  

ㅇ프랑스 관광청 한국사무소 

   주소 : 서울 중구 소공동 21번지 삼화빌딩 7층 

   전화 ; 776 - 9142, FAX : 773-9247 

 

 

37. 현지화제 유머속담/속담집 

 

 L'avenir appartient a ceux qui se levent tot.  

 (미래는 일찍 일어나는 자의 것이다.) 

 

 Rien ne sert de courir, il faut partir a point. 

 (잘 달리는것보다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능은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Ce qui se comprend bien, s'enonce clairement.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도 조리있게 한다) 

 

 L'argent n'a pas d'odeur. 

 (돈에는 냄새가 없다; 돈에는 귀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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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vengeance est un plat qui se mange froid. 

 (복수하려면 때를 기다려야 한다) 

 

 L'oisivete est la mere de tous les vices. 

 (나태는 모든 악덕의 근원이다) 

 

 On ne fait pas d'omelette sans casser des oeufs. 

 (계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는 없다; 성공을 위하여는 다소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Chassez le naturel, il revient au galop. 

 (사람의 본성은 여간해서 고쳐지지 않는다/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Les chiens aboient, la caravane passe. 

 (개가 짖어도 캐러밴은 갈길을 간다; 남이 뭐라든 자기 주관대로 하라) 

 

 Faute avouee est a moitie pardonnee. 

 (고백한 과오는 반은 용서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Il faut battre le fer pendent qu'il est chaud.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라; 기회를 잃지 말라) 

 

 

38. 물가정보 

 

<도시명 : 파리>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김치찌게 16.42 1인분 

햄버거 4.19 맥도날드 빅맥 1개 
식  품 

기호품 

수입담배 4.42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4,529.5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3,170.65 150m2/월, Semi-furnished 
주  택 

사무실 

사무실 임차료 606.73 150m2/월 

자동차 2000cc  25,365.19 한국산, 오토, 에어컨 교  통 

차  량 
시내버스 요금 1.47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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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2.26 기본요금  

택시요금 0.69 추가요금, Km당 

공중전화요금 0.14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1.06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12 가정용, 1Kwh 

통  신 

전  기 

인터넷 사용료 51.43 1개월 기본료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770 초등 1년간 
교  육 

외국인 학교 수업료 13,294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골프장 그린피 67.95 비회원, 18홀 1라운드 
레져.오락 

영화 관람료 5.66 - 10.19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22.65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특급호텔 숙박료 453 - 639.86 할인, 싱글 1박 
호  텔 

중급호텔 숙박료 226.5 – 283.13 할인, 싱글 1박 

사무실비서 월급여 1,925.04 초임, 학력불문 
임  금 

사무실직원 월급여 2,830.94 대졸, 초임 

  

 

39. 경제발전사 

 

<19세기> 

 

프랑스는 본질적으로 농업국가이다. 20세기 초반인 1906년에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43.2%가 

1차 산업에 종사하였으나, 1차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머물렀다. 

 

프랑스는 제3공화정(1870-1940) 시기에 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농민 

들이 정부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산업분야의 경제활동을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내 

에서 농업부문의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840년부터 1913년 사이에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1.2%로 다른 서방국가에 비해 낮았지만, 

프랑스는 산업발전을 위해 농업을 희생하지 않았고 농업과의 동반발전을 모색함으로써 주변 

서방국가와는 다른 경제성장과정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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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기> 

 

프랑스경제는 20세기 초부터 제 1차세계대전 발발직전까지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특히 

1924년과 1929년 사이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인 4.7%에 

달하였다. 당시에는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석유화학, 화학공업 및 전력산업 

의 발전이 특히 두드러졌다.  

 

<위기의 프랑스> 

 

1930년대에 프랑스는 생산이 침체되는 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938년의 고용규모는 

1913년보다도 적은 1,900만명에 불과하고 제조업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 수도 1913년 33% 

에서 1938년에는 3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프랑스는 프랑화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의 하락이나 임금비용을 줄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긴축정책을 통해 불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동시에 외국과의 경쟁에서 프랑스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외국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랑스경제는 더욱 엉망이되어 전쟁이 끝날 무렵 기본적인 

시설이나 기간산업은 거의 파괴되었다.  

 

<프랑스의 기적 : 1945-197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국유화등을 통한 국가에 의한 현대화 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였다. 또한 1945년 창설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었고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 또한 공기업의 고급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1945년에 국립행정대학원을 설립함으로써 엘리트 집단에 의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 

였다.  

 

한편 전후 프랑스는 미국의 마샬플랜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정책을 실시 

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일부산업만 개방한 채, 대외교역도 과거 프랑스 식민지와의 거래에 

중심을 두었다. 

 

1950년 프랑스의 산업생산은 1929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이후 프랑스는 급속한 성장시기로 

돌입하였다. 산업생산은 연간 10%씩 증가하였으며, 1956년 국제수지 흑자폭은 1920년대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아울러 베이비 붐에 따라 출생률도 높아져 경제회복을 

확산시켜 주였다. 이러한 출생률 증가에 힘입어 1970년대 초 프랑스의 인구는 5천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1957년 프랑스가 로마조약에 서명한 이후, 프랑스는 유럽공동체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지금까지의 폐쇄경제 노선을 버리고 개방경제를 통한 현대화에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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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제정책/주요 경제정책 

 

<고용창출 정책> 

 

프랑스의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인 실업율 감소를 위해 과거 사회당 정부는 '97년 집권 이후 

법정노동시간을 현행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2002. 1월부터 중소기업도 35시간제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이로 인한 임금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저하 및 당초 기대한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현 우파정부에서는 주 35시간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 숙련고용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청년 

실업자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보장분담금 인하혜택, 

공공부문 신규 고용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금인하정책> 

 

프랑스 경제성장의 유일한 원동력인 가계소비증가 및 점차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교역 

환경속에서 프랑스 기업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Raffarin 

총리는 내년 중에 소득세 인하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기업 민영화정책>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어프랑스를 필두로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추진. 

 

최근에는 국영통신회사인 프랑스 텔레콤의 민영화방안이 결정되었으며 또한 EDF(국영 전기 

회사)와 GDF(국영 가스회사)의 통합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민영화과정에서 실직위기를 

우려한 관련 노조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음. 

 

<소득세 원천징수제 도입 검토> 

 

프랑스는 현재 EU 15개국중 유일하게 원천징수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정부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및 영향 등을 분석, 이를 근거로 도입방안을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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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통화제도 

 

<금융기관제도> 

  

프랑스에는 '02년 현재 1,400개의 금융기관이 존재하며, 이들 금융기관은 프랑스 은행법에 

의해 6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이들 6개 범주의 금융기관들은 각기 법적지위뿐만 아니라 

권리측면에서 구분되며, 이 중 중요도가 큰 5개 범주의 금융기관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은행연합회 소속 일반은행) 

 

프랑스 금융기관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중요도가 큰 일반 은행들은 현재 모두406개가 

있으며 10,309개의 점포(프랑스 전 금융기관 점포중 40.5% 차지)를 가지고 있다. 

일반은행들은 프랑스 전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신액의 44.3%와 여신액의 51.8%를 

다루고 있다. 

 

일반은행중 BNP-Paribas, Credit Lyonnais, Societe Generale, Credit du Nord, Credit 

Industrielet Commercial(CIC), CCF는 프랑스 6대은행에 속한다. 지방 은행들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 은행 : Banques Mutualistes et Cooperatives) 

 

최근 프랑스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 은행이 일반 

은행과 가장 큰 차이점은 주주가 아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기업을 배제한 

개인만을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127개의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 은행이 있으며, 10,856개의 점포가 있다.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 은행들은 프랑스 전체 수신액의 35.6%와 여신액의 24.1%를 취급하고 있다. 

  

주주가 아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성격이 금융자유화의 기회를 누리는데 제약여건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개인만을 상대로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일반 시중 

은행보다 나은 편이다. 프랑스의 주요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은행으로는 Credit Agricole, 

Banque Populaire, Credit  Mutuel, Credit Cooperatif를 들 수 있다.  

 

(저축은행 : Caisses d'epargne)  

 

프랑스의 저축은행은 비영리 금융기관으로서, 법적지위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저축은행의 역할은 일반 개인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저축예금(저축시 예금 

이자가 붙는다)의 수신 창구 역할을 한다.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처럼 주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은행처럼 회원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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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저축 예금 공탁금고(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이라는 프랑스 공립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저축예금 공탁금고는 저축 은행이  

수신한 저축예금을 모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총 34개의 저축은행이 있으며, 여신 및 수신규모는 프랑스 총여신 및 수신액의 

19%와 6.1%에 달한다.  

  

(금융회사 : Societes Financieres) 

 

수신이 주요 업무중의 하나인 일반 은행과는 달리 금융회사들은 증권 및 채권시장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승용차 구입 또는 일반 기업들의 장비구입 관련 신용 제공(예 : 

UFB-Locabail) 이나 주택구입 관련 신용제공(예 : Credit Foncier)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대형 금융그룹의 자회사이며, 현재 682개의 금융회사가 

있으며 수·여신 비중은 각각 0.9%, 7.4%이다.  

  

(특별 금융기관 : Les Institutions Financieres Specialisees) 

 

프랑스의 특별 금융기관들은 일반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시장보다 저렴한 이율의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공공 금융기관이다. 현재 대다수의 특별 금융기관들은 규제완화와 

프랑스 정부의 저리 특혜 신용제공 정책의 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29개의 특별 

금융기관이 있으며, 수신 및 여신 비중은 각각 0.1%와 10.5%에 달하고 있다.  

  

<증권시장> 

  

파리 증권시장은 그 상장 규모가 2002년 1조 20억유로, 채권 70억 유로에 달해 유럽에서는 

런던(2조 5,930억유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증시에 해당된다. 프랑스의 GDP대비 

상장규모의 비율은 0.87로서, 영국(1.93)보다는 뒤지나 독일(0.56)보다는 앞서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증시 형태는 다음과 같다.  

  

(1부 시장) 

 

공식 상장 시장이라고도 불리우며, 파리 증권시장을 관리하는 SBF -Bourse de Paris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들이 상장되어있다.  SBF -Bourse de 

Paris가 정한 상장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는 공인된 3년간 의 재무제표 제출과 자본금의  

25%이상 최소 60만주를 거래할 능력을 꼽을수 있다. 현재 1부시장에는 약 600여개의 프랑스 

기업과 180여개의 외국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2부 시장) 

 

1983년에 창설되었으며, 규모가 보다 작은 기업들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상장할 수 있는 

최소규모는 일반적으로 약 1억프랑이며, 상장기업은 자본금의 최소 10%를 증시에 유통 

시켜야 한다. 현재 2부시장에는 약 30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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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Nouveau Marche) 

 

1986년에 창설되었으며,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위한 증시로서 미국의 나스닥과 

유사하다. 신시장은 주로 벤처캐피털과 외국의 기관투자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신시장은 

상장조건이 기존 1부 및 2부시장보다 유연한 점이 특징으로 꼽을수 있는데,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42. 주요산업동향/의류, 피혁, 제화, 섬유산업 동향 

 

주요산업통계(2003) 

 

 기업 수 
고용규모 

(천명) 

매출액 

(백만 유로) 
수출비중(%) 

의복 908 61.6 11 32.6 

피혁, 신발 321 32.5 3.7 33 

원사 501 35.6 5.7 45.5 

섬유제품 467 34.4 4.9 32.2 

니트류 152 14.4 1.9 21.4 

 

분야별 동향(2005. 1분기) 

 

의복  

 

- 생산량은 2005년 1분기동안에는 7.1% 증가했으나 최근 1년간 9.8%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기술집약적 상품을 제외하고는 업계 전반에 걸쳐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가품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각함. 연초의 전국적 세일은 의복 소비량은 늘렸으나 

오히려 제품 평균가격 하락효과를 가져왔음. 

- 쿼터제 철폐 이후로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저임금 국가의 제품의 프랑스 

시장 진출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 밖에 없음. 

- 중국산 등 저임금 국가 시장진출의 최대 피해자는 기존의 주요 대불 의류 

수출국이었던 모로코와 튀니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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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신발 

 

- 중간가격대 제품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최근 3개월간 2% 감소했으며 1년간으로는 

6.1% 감소했음. 

- 내수 증가율이 취약함. 중저가품 시장은 빠른 속도로 중국과 베트남산으로 

대체되고 있음. 또한, 고급제품의 수출량도 감소하고 있어서 문을 닫는 공장 및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고급 제품은 관광수지 개선과 아시아 국가 경기 호조로 인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향후 생산전망도 긍정적임.  

 

섬유 

 

- 쿼터제 폐지 이후로 생산량 감소중임. 최근 3개월간 2.3% 감소했으며 연간 4.8% 

감소했음. 

- 고유가 지속으로 가격경쟁력 및 합성섬유 생산량이 하락하고 있음. 

- 교역수지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 또한 쿼터제 폐지 이후로 아시아산 섬유의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자료원 : 프랑스 산업부 경기분석자료(SESSI) 12월자 

 

 

43. 주요산업동향/전기, 전자, 통신기기산업 동향 

 

주요산업통계(2003) 

 

 기업 수 
고용규모 

(천명) 

매출액 

(백만 유로) 
수출비중 

사무기기, IT 62 26 11.5 56.7 

전동기기 167 23.1 3.6 47.5 

통신, 송수신기기 182 54.9 13.5 51.5 

전기제품 575 122 21.3 42.8 

전자부품 337 56.6 10.3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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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분기 분야별 동향 

 

사무기기, IT 

 

-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중임. 최근 3개월간 6.9% 감소했으며, 12개월간 34.9% 

감소했음. 

- 수출량은 수입량의 40%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음. 수출, 수입 모두 감소했으나 수출 

감소폭이 훨씬 더 큼. 

- 내수시장의 역동성 역시 수입제품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으며 그나마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분야는 사무기기가 유일함. 

 

통신, 송수신기기 

 

- 2005년 초부터 생산량 감소세로 반전됨. 최근 3개월간 4.4% 감소했으며 12개월간 

7.3% 감소했음. 

- 수출, 수입 모두 감소(각각 9%, 4%)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흑자기조 계속 유지 

(출량이 수입량의 122%)  

- 그러나 향수 생산전망은 긍정적임. 그 이유로 디지털 지상파 TV 수신기 주문량은 

계속해서 넉넉하게 발주되고 있음. 또한 전화 부문의 생산량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전기제품 

 

- 생산량 소폭 감소. 3개월간 1.8% 감소했으며 12개월간 0.1% 감소. 

- 무역수지 흑자 유지. (수입의 114%) 교역량은 전 분기에 비해 별 변화 없음. 

수출은 1% 감소, 수입은 거의 변화 없으나, 이는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고압 제품, 전선, 케이블 분야는 계속해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주문량은 감소될 가능성 있음. 

 

전기, 전자부품 

 

- 생산량 감소하고 있음. 최근 3개월간 1.3%, 12개월간 1.4% 감소. 

-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 (수입량의 109%) 수출, 수입 모두 증가했으나 수출량 

증가분이 수입 증가분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분야별로는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Active 계열 제품은 생산량, 

주문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passive 계열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프랑스 산업부 경기분석자료(SESSI) 2005년 6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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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요산업동향/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동향 

 

주요산업통계(2003) 

 

 기업 수 
고용규모 

(천명) 

매출액 

(백만 유로) 
수출비중 

자동차 326 188.7 86.8 58.1% 

자동차 부품, 장비 228 82.3 19.5 41.3% 

 

2005년 1분기 분야별 동향 

 

자동차 

 

- 최근 3개월간 생산량은 0.7% 감소했으나 12개월동안은 7.3% 증가했음.  

- 대외교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흑자폭은 감소중임. (수입의 124%). 

3개월간 수출은 1% 감소한 반면, 수입은 15%나 증가했음. 

- 올해 초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이 침체되었으며, 이는 EU 신규가입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음. 업계는 올 한해동안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한국 일본산의 판매량이 각각 27%, 2% 증가하여 유럽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2005년 1분기 프랑스 시장에서 외국 자동차의 판매량은 10%가 증가했음. 

- 프랑스 시장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모든 업체가 시장에서 선전했으나 이는 특별 

프로모션 판매에 기인한 바가 큼. 금년 1분기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업계는 올 한해동안 전년과 비슷한 2백만대의 차량이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음. 

 

자동차 부품 

 

- 생산량은 감소중임. 최근 3개월간 2.4%가 감소했으며 12개월간 1.8% 감소했음. 

-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수입량의 113%) 교역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수출은 2% 감소한데 반해 수입은 3%가 증가.  

- 완성차 업체가 계속해서 가격인하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 제품이 진입할 여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자료원 : 프랑스 산업부 경기분석자료(SESSI) 2005년 6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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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요산업동향/기초화학, 정밀화학산업 동향 

 

주요산업통계(2003) 

 

 기업 수 
고용규모 

(천명) 

매출액 

(백만 유로) 
수출비중 

광물화학 119 21.2 7.6 28.4% 

유기화학 180 43.4 21.5 51.1% 

정밀화학 351 52.8 17 41.8% 

 

분야별 동향 (2005년 1/4분기) 

 

광물화학  

 

- 최근 3개월간 생산량은 0.7% 감소했으며 최근 1년간 0.3% 증가. 

- 대외교역은 계속해서 적자상태 (수입량의 67%)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1% 

감소, 수입량은 4% 감소했음. 

 

유기화학 

 

- 최근 3개월간 생산량은 5.4% 증가했으며 연간 9.4% 증가. 

- 교역상황은 흑자기조 유지 (수입량의 105%).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 증가율(11%)보다 수입 증가율(17%)이 더 높아 흑자폭은 감소했음. 

- 관련분야 대기업(Total, Rhodia 등)은 계속해서 구조조정중임. 

- 화학원료, 특히 석유와 나프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를 달러화 

약세로 버티고 있는 상황임.  

 

정밀화학 

 

- 생산량은 다시 하락세로 반전했음. 최근 3개월간 0.3% 감소했으며 12개월간 0.5% 

감소했음. 

- 대외교역은 계속해서 흑자(수입량의 1201)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교역량 증가하고 

있음. 수출은 3%, 수입은 2% 증가했음. 

- 프린터 및 인쇄용 잉크분야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도료 분야는 

침체되어있음. 폭발물은 소폭 증가중.  

 

자료원 : 프랑스 산업부 경기분석자료(SESSI) 2005년 6월자 

 

 



 세계 비지니스 정보
 

 
프랑스 - 64

 

 

46. 주요산업동향/의약, 향수 및 피부관리제품산업 동향 

 

주요산업통계(2003) 

 

 기업 수 
고용규모 

(천명) 

매출액 

(백만 유로) 
수출비중 

의약 279 100.7 43.8 30.3% 

비누, 향수, 

피부관리제품 
287 52.9 20.2 36.7% 

 

2005년 1분기 분야별 동향 

 

의약 

 

- 계속해서 생산량 증가 지속. 최근 3개월간 0.4% 증가했으며, 1년간 2.5% 증가했음. 

- 대외교역수지 계속해서 흑자기조 유지(수입량의 113%). 그러나 교역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수출은 전분기와 거의 동일한 반면 수입은 6% 증가했음. 

- 의약품 구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7% 증가했음. 한편, 항생제 등 

고가의 특정 의약품에 대해 사회보장 환불액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 약품에 

대한 처방 자제 권고도 강해지고 있음. 

- 수의약품은 계속해서 변동폭이 심함. 

 

비누, 향수, 피부관리제품 

 

- 생산량은 최근 3개월간 3% 증가했으며, 12개월간 4% 증가했음. 

- 대외교역은 계속해서 막대한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나(수입량의 322%) 흑자분은 

소폭 감소했음. 수입, 수출 모두 4% 증가. 

- 내수시장 규모는 1년간 5% 성장했으며 이는 프랑스 기업 및 프랑스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홍보전략에 기인한 바가 큼. 

 

자료원 : 프랑스 산업부 경기분석자료(SESSI) 2005년 6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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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요산업동향/고무, 플라스틱 산업 동향 

 

주요산업통계(2003) 

 

 기업 수 
고용규모 

(천명) 

매출액 

(백만 유로) 
수출비중 

인조, 합성섬유 11 2.321 0.6 64 

고무 159 67.8 10.7 42.9 

플라스틱 1414 149.8 25.0 23 

 

2005년 1분기 분야별 동향 

 

고무 

 

-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여 최근 3개월간 1.7% 증가했으며, 최근 1년간 3.5% 

증가했음. 

- 대외교역은 흑자기조 유지(수입량의 133%). 그러나 수출량은 및 수입량 모두 2% 

감소하여 교역량은 소폭 감소함. 

- 타이어의 경우 항공, 산업용 차량, 4x4 차량의 수요가 업게 전체의 수요를 

주도했음. 산업용 고무는 3% 증가했으며, 수요는 주로 자동차, 항공 및 건설에서 

발생했음. 

- 한편, 고유가가 동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발주자의 가격인하 압력도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음.  

 

플라스틱 

 

- 생산량은 전분기와 비교해서 균일한 성장세 유지하고 있음. 최근 3개월간 0.1% 

증가했으며 최근 1년간 2.8% 증가했음. 

- 대외교역수지는 적자기조(수입량의 74%). 교역량은 소폭 증가하여 수출, 수입 각 

1%, 3% 증가. 

- 수요는 자동차업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발표한 신모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그러나 포장 분야의 수요는 불규칙함. 

 

자료원 : 프랑스 산업부 경기분석자료(SESSI) 2005년 6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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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적재산권 

 

<개황> 

  

프랑스의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법규는 발명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1951년도에 설립된 프랑스 특허청(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ete Industrielle) 

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  

  

<상표권>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단어, 로고, 상징, 음성 등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 통상적으로 해당상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 

  

- 제품의 질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 스웨터제품에 대한 상표로서 PURE LAINE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 기존에 사용중이거나 유사한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 표기상의 유사성과 함께 발음상의 

유사성 여부도 함께 고려되며, 실질적인 의미가 동일하여 제3자에게 혼돈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불가  

 

  예) BACARA라는 상표가 있는 경우 BACCARA 상표 등록불가 

  

- 상표등록의 당사자  

 

  . 상표등록은 상표소유자가 직접하거나 프랑스의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이루어짐 

  . 변리사의 선정여부는 프랑스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음 두가지의  경우 반드시 변리사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함 (여러사람의 공동 

명의로 상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거나 프랑스에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프랑스에 등록된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 

  

- 상표심사 처리절차 및 소요기관  

  .상표의 등록은 프랑스 특허청이나 사업자등록소(Greff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 상표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한 상표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3개월 

가량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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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 

  

프랑스의 의장권은 1909.7.14일에 제정된 의장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지난 79년 1월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프랑스 의장법상 주요내용은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5년 (50년까지 연장 가능) 

- 무심사주의 채택, 등록표시 불요, 위반에 대한 제재 

  . 형사상 : 최하 1개월에서 최고 6개월의 징역이나 12,000프랑의 벌금 

  . 기 타 : 위반행위 금지명령, 위조상품 및  생산장비 압수, 손해배상 및 판결내용 공고 

조치 

  

<특허권>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곳으로는 파리와 8개 대도시에 소재한 프랑스 특허청이다. 특허권 

보장기간은 20년이며 특허 분쟁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또한,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모두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국이므로, 

프랑스에 특허등록을 희망할 경우 한국의 특허청을 통해 프랑스에서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특허분쟁시 처리방법 

 

경쟁업체가 특허권을 취득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경쟁업체의 특허에 대한 악선전 또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특허를 출원한 경쟁업체의 직원을 빼앗아 오는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 발생시 프랑스 상사재판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특허권 침해시 1차적으로 경범 

재판소에서 형사범으로 취급되며, 경범재판소에서 유죄판결시, 최고 2개월의 징역이 

언도된다. 경범재판소의 판결후 징역보다 벌금을 선호할 경우 에는 상사재판소(Tribunal de 

Commerce)로 이관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9. 소비자보호 

 

<개황>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프랑스의 법률은 1983년도에 제정되었으며, '93년도에 EU의 소비자 보호관련 

지침을 수용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랑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특정제품을 이용할 때, 소비자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제품의 유/무상 제조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수입품 및 수출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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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비자 안전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거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통제된다. 

 

- 소비자 안전위원회의 견해를 접수한 이후, 정부는 각료회의 포고령을 통해 제품 또는 

제품 범주별로 생산, 수입, 수출, 판매, 유통, 라벨링, 포장, 사용법에 관한 특정 조건 

들을 금지시키거나 통제할수 있다.  

 

- 소비자 위해정도가 중대하거나 곧 닥칠 경우, 판결을 통해 1년미만의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생산, 수입, 수출, 유통을 중지시키거나, 제품을 철거 또는 파괴 (위험제거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경우)시킬수 있다.  

 

프랑스의 소비자보호정책은 경제재무부 산하 경쟁 및 사기 단속국에 의해 추진되며, 세관은 

수출입품목의 소비자 위해 여부를 감시한다.  

 

<PL법 운용현황 및 전망> 

 

프랑스의 제조물책임법은 프랑스민법에 편입되어 있으며, 민법상에 편입된 제조물 책임법 

관련 조항은 피해자가 제조물 생산자의 과실여부를 밝힐 필요가 없으며, 또한 피해자와 

생산자간의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음. 

  

1998년 EU 소비자 안전지침이 프랑스 국내법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 대법원은 과거 

제조물 책임법 조항보다는 과거의 법조항에 의존하는 관례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음.  

 

2002.1.15일부터 발효된 EU의 "전반적인 제품안전에 관한 지침"이 2004.1.15일까지 프랑스 

국내법에 도입될 경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관련 정부기관 : 소비,경쟁,부정방지총국 (DGCCRF) 

8,rue Froissart 75153 Paris Cedex 03 

Tel : (33-1) 4027 1600 

Fax : (33-1) 4071 0914 

Website : www.finances.gouv.fr/dgccrf 

 

주요 소비자 보호단체 : 소비자 연맹 (UFC; Union Federale des Consommateurs) 

31, rue Rambuteau, Permanence : 8, rue de Jouy 75004 Paris 

Tel : (33-1) 4804 0713 

Fax : (33-1) 4804 0713 (전화번호와 동일) 

Website : www.quechosir.org 

 

※ 동 기관은 제품 평가지 Que choisir를 발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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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입관리제도 

 

< 개관 > 

  

1951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의 구주공동체(EU)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역내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역내국간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1968년에 이르러 유럽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의 관세가 제거되었다. 

이후 1993년에 유럽단일시장이 완성됨에 따라, EU는 회원국을 대표하여 공동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EU의 공동무역정책에 따른 규제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있다.  

  

< 수입 규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수입규제 품목으로는 항공기, 선박, 에너지 제품 및 EU규정에 의한 비 

EU회원국으로부터의 철강 및 섬유제품 수입을 들 수 있다. 또한 홍콩 및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특정품목(섬유, 라디오, 장난감 시계, 광학 기구 및 일부 

통조림 식품, 영화 장비 포함)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쿼타 대상 품목은 통상적으로 6개월내에 발급된 면장(免狀)이 있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면장은 프랑스 경제재무부에서 발급받을수 있다. 쿼타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품목들은 

면장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의약품과 같은 일부 품목들은 행정사증을 받아야 하며, EU규정 

19조 해당하는 농산물 - 즉, 곡물은 수입 증명서가 필요하다. 

  

EU나 EFTA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민감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EU나 EFTA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은 EU 공동 관세가 적용되며, EU 협약에 

의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나 비 EU 지중해 연안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은 

무관세나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저개발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에는 EU의 일반특혜관세 

제도 (GSP)하에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수입품목들은 프랑스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대상이며, 프랑스는 EU의 관세협력평의회의 

명명법(EU'S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를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수입제품의 CIF 가격이다.  

  

※ EU국가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EU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 접속후 databases를 클릭 

다시 taric 메뉴를 클릭 

code taric은 상품코드를 입력 해당관세율을 확인 

designation traic은 키워드를 입력 해당관세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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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세제도 

 

관세품목 분류방식은 88년 1월부터 관세협력이사회가 편집하여 국제협정에 따라 채용된 HS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 한국의 HS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앞에서부터 6자리 

까지는 대부분 동일하나 7번째 자리부터는 한국의 코드와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확인을 요한다. 

  

관세평가제도는 CIF 가격에 대한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이외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U국가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EU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 접속후 databases를 클릭 

다시 taric 메뉴를 클릭 

code taric은 상품코드를 입력 해당관세율을 확인 

designation traic은 키워드를 입력 해당관세율을 확인 

 

52. 통관절차 

 

EU회원국과 제 3국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교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통관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그러나 상품교역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나 

수입품의 가치가 2,286 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프랑스 세관의 통관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상품 도착후 24시간내에 모두 8매로 이루어져 있는 통관신고서 제출 

-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서류 작성 

- 관세 지불 

 

 

53. 유통구조 

 

<유통구조 개황> 

  

프랑스 정부는 급증하는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영세 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3년도에 거래법을 강화하여 매장규모가 1,000 s/m가 넘는 대형유통업체의 신설을 규제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날로 번성, 소규모 유통업체들을 잠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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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마켓과 수퍼마켓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가격인하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제품판매가격의 하락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고 있어, 

유통업체의 제조업체 지배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약탈적인 가격책정으로부터 농민과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정책수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원가 이하로 판매하려는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을 방지할 목적 

으로 만들어진 Galland법은 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월마트의 유럽시장 진출, 인수 및 합병을 통한 유럽 대형 유통업체들의 초대 

형화등으로 인한 경쟁 격화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가격인하전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제품들은 이러한 일반 대형유통점이외에도 대형 전문유통점등을 

통해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소규모 소매상들은 일반적으로 고품질, 고가 제품을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합유통업체별 주요현황> 

 

--------------------------------------------------------------------------- 

                              매장수    총면적(m2)   종업원수  

--------------------------------------------------------------------------- 

하이퍼마켓 및 대형유통점      1,211    6,980,724     252,986 

슈퍼마켓                      5,612    6,569,696     163,959 

하드디스카운트유통점          2,783    1,873,699      11,644 

백화점, 대중소매유통            411    1,377,518      42,700 

--------------------------------------------------------------------------- 

자료원 : LSA (2002) 

  

                     <전문유통업체별 주요현황>  

  

--------------------------------------------------------------------------- 

                              매장수    총면적(m2)   종업원수  

--------------------------------------------------------------------------- 

가구,가전 등 주거용품         2,326     3,702,226     47,661 

집수리 공구 및 DIY            2,011     4,982,889     50,480 

직물                          1,647     1,660,527     24,020 

정원용품                      1,207     3,079,218     12,126 

스포츠용품                      811     1,082,322     22,683 

자동차용품                      636       361,224      9,391 

미용용품                        726       178,929      6,969 

--------------------------------------------------------------------------- 

자료원 : LS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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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통업체명  

  

하이퍼마켓     : Carrefour, Auchan, E.Leclerc, Geant, Cora, Champion, Super U, Hyper U  

슈퍼마켓       : Intermarche, Casino, Franprix, Marche U, Ecomarche 등 

하드디스카운트 : Lidl, Aldi, Leader’s Price, Norma, CDM 등 

백화점,대중소매: Monoprix, Galerie Lafayette, Printemps, BHV 등 

집수리공구     : Mr.Bricolage, Castorama, Leroy Merlin, Bricorama 등 

직물,의류      : Gemo, Kiabi, Eurodif, Defi Mode, Zara, C&A 등 

정원,원예용품  : Jardiland, Vive le jardin, Magasin Vert, Truffaut 등 

스포층용품     : Decathlon, Intersport, Go Sport, Sport 2000, Super Sport 등 

자동차용품     : Norauto, France Auto Pieces, Maxauto, L'auto, Feu Vert 등 

주거용품       : But, Darty, Conforama, Mosieur Meuble, Connexion, IKEA 등 

문화상품       : FNAC, Virgin Megastore, France Loisir 

 

 

54. 외환관리제도 

 

프랑스의 외환관리제도는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오다가 1990년에 완전히 폐지되어 현재는 

특별한 외환관리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단, 15,000유로 이상의 외환거래가 있을 경우 

각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보고토록만 되어 있다. 

 

 

55.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3억7천2백만명의 소비자와 8조9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시장에서도 

프랑스는 독일 다음가는 두 번째 큰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5천8백만명에 달하는 거대 

소비시장과 24,000불 이상에 달하는 높은 국민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프랑스는 세계에서 4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자, 4대 교역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 ('03년 GDP) 

    (단위 : 십억불) 

국명 금액 

미국 10,933.5 

일본 4,300.9 

독일 2,401.9 

영국 1,795.0 

프랑스 1,757.5 

이태리 1,468.3 

캐나다 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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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OECD 

 

세계 교역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01년) 

 (단위: 백만달러)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명 수출액 비중 

1 독일 748,375 10.00% 1 미국 1,305,648 16.81% 

2 미국 724,006 9.68% 2 독일 601,664 7.75% 

3 일본 471,934 6.31% 3 중국 412,840 5.32% 

4 중국 438,370 5.86% 4 프랑스 388,373 5% 

5 프랑스 384,662 5.14% 5 영국 388,282 5% 

- 세계 7,482,000 100% - 세계 7,765,000 100% 

자료원 : WTO Annual report 

 

프랑스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기초로 한 농업국가이자, 프랑스 특유의 영재교육으로 

일구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시장은 일본과 함께 초기 시장진출이 가장 어려운 시장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신용장 거래 대신 신용거래(D/A)를 선호하며 수입업자 고유의 스펙을 요구하며, 또한 

상거래시 불어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품 선택시에도 제품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중요시 되며, 소량다품종의 시장특성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단 신용관계가 형성되면, 쉽게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 보수성향을 띠고 있다. 

상품 구매시기를 살펴보면, 7-8월 하계휴가기간을 전후한 하절기와 크리스마스시즌을 

전후한 동절기의 세일(Solde)기간에 전체 상품 구매의 60% 내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는 대외무역에서 보호주의 국가처럼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프랑스가 

19세기말 쥴 멜린느(Jules Meline)이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왔고, 1957년 

유럽에서 6개국 유럽 경제공동체가 탄생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국제무역에 소극적인 태도 

를 지켜 왔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풍부한 농업자원과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필요성을 절박 

하게 느끼지 않았으며, 세계시장에 팔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만들겠다는 상업국가가 아닌, 

그들이 선호하는 몇 개의 특수분야(Creneaux)를 집중 개발하는독특한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의 대두에 직면하여, 

드골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공동체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유럽공동체 건설을 계기로 프랑스는 오랫동안 6각형의 국토내에서 안주하던 

자세를 버리고 본격적인 세계화에 참여, 현재에는 세계 4대교역국가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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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외무역의 약 63%는 유럽연합내의 내부거래이며, 유럽연합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수출도 주로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구조도 최첨단 산업에서부터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6.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프랑스 시장진출시 참고사항> 

 

가. 샘플주문 

 

프랑스 수입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첫 거래를 할 경우, 시험주문을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그리고 여러차례에 걸쳐 견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바이어와의 거래처 (주로 

실수요처)들에게 샘플을 보내어 테스트 해보고 그 반응을 얻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정 중의 하나임. 

 

나. 소량주문 

 

프랑스 바이어들은 미국과는 달리 소량 주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러한 소량주문에 

꾸준히 호응하다 보면, 시간이 경과되면서 물량을 늘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프랑스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꾸준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는데에 주력해야 함. 

 

다. D/A거래  

 

프랑스 바이어들과 거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D/A 60일 내지 90일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곳 유럽국가 기업들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관행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자칫 잘못하면 미결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스러운 결제방법이어서 이러한 요청에 탄력성있게 대응하여 미결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D/A 거래조건을 요청받았을 경우, 첫 주문시에는 상호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량주문일 

경우에는 TT선불 등을 요구하여도 무방하나 금액단위가 높은 경우에는 바이어의 자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30% 선불, 선적시 30% 그리고 상품 인도시 40% 지불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 

 

프랑스 바이어들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에 관한 상세자료 (제품설명 영문자료, 

가격리스트는 기본임)를 대다수가 요청하는데, 이러한 요청에 순발력있게 호응해주어야만 

쉽게 거래성약으로 연결될 수가 있음.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첨부할 때는 사진이나 

시각적인 자료를 송부해주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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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바이어에 대한 이해> 

 

프랑스 바이어들은 품질이 아무리 좋다고 외쳐도 한국제품을 대만이나 중국 혹은 다른 

아시아 경쟁국가 상품과 잘 구별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이 한국이나 아시아나라에서 

구매하는 품목은 이미 그 범주가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며, 범주를 벗어난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이는 프랑스 유통업계의 구매전략 구조상 불가능하기도 한 것이다. 구매력이 큰 프랑스 

대형 유통업계 경우, 구매담당자가 한상품의 구매를 결정하는 시간은 보통 1-2년이 걸린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오퍼는 일반적으로 로지스틱이라고 불리는 자료접수로부터 

시작된다. 

 

세계 각국에서의 오퍼가 로지스틱에 등록되기까지 매우 험난한 경쟁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로지스틱 단계를 지나야 비로소 접촉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무작정 방문을 

시도하거나 팩스로 오퍼를 남발하는 일들은 이들을 신경질나게 만들어 점차 신용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프랑스 시장 접근시 참고사항> 

 

파리무역관을 방문하는 우리 수출업체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유럽시장 진출이 어렵고, 그 

중에서도 유독 프랑스 시장이 진출하기 어려운 나라로 꼽히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그 원인들 또한 여러가지 복합적 요소에 의해 나타나 결과일 것이다. 미숙한 

바이어 접촉방법 또한 그 중 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무역부 직원은 다짜고짜로 팩스를 보내 거래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거의 회신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국회사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자세한 정보가 담기지 않은 팩스 한 장에 바이어는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어 접촉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제안한다. 

 

1. 관련자료의 우편송부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느 날 한국업체로부터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기술적인 특징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우편으로 받는다면 바이어는 분명 이 자료를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편으로의 자료 전달이 일단은 바이어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우편 송부자료를 받은 바이어는 받는 즉시 그 자료를 보지는 않는다 해도 조만간 검토해 볼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 우리기업은 회사소개를 비롯한 제품 카다로그 등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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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팩스 등으로 검토결과 문의  

 

자료를 보낸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팩스,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자료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검토결과를 물어본다. 물론 검토결과 관심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바이어로 하여금 자료 검토를 독촉하는 의미도 있고, 바이어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를 보낸 후 검토할 시간을 주고 검토결과를 묻는 것이 바이어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바이어는 한국업체의 진지성과 성실성, 그리고 

합리성에 후한 점수를 줄 것이고 그만큼 거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3. 이메일 사용에 관하여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이메일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프랑스 

바이어는 거래업체의 정체(identity)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로 회사 로고가 

찍힌 레터지나 공문 등을 통한 의사소통에서 회사에 대한 또는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신뢰감을 가진다. 

 

반면 이메일은 회사의 로고라든지 보내는 사람의 서명 등 발신자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 거의 없어 처음 거래하고자하는 바이어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  다시말해 프랑스 바이어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이 정서상 잘 맞지 않는 

통신수단인 것 같다.  

 

물론 최근 들어 많은 프랑스업체의 이메일 교신이 늘고는 있지만 한국과 비교한다면 크게 

성행하는 편은 아니다. 따라서 바이어가 선호하는 교신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이메일 보다는 

팩스가 좋을 교신 방법인 것 같다. 

 

 

57.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 매력도> 

 

천혜의 자연조건을 기초로 한 농업국가이자, 프랑스 특유의 영재교육으로 일구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자동차, 항공,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해외투자유치국이며, 유로랜드 

에서는 제 1의 투자유치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발달된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세계 제 5위의 경제·교역대국으로 구매력이 높은 5천8백만명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프랑스 투자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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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가 유럽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노동법이 사용주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프랑스 투자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프랑스는 현재 방산분야와 통신분야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없으며,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같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유형의 법적 매개물을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과세 및 비과세 우대 조치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릴수 있으며, 과세 후 이윤과 자본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본국으로 

송금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 

 

프랑스는 대부분의 경제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12%를 넘어선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투자유치를 위한 One stop service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상실 산하의 국토개발청(DATAR :Delegation L'Amenagement du Territoire et 

L'Action Regionale)이 사실상  One stop service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1) 지역특성, (2) 고용창출효과 (3) 투자규모에 따르 

차이가 있는 바,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보다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프랑스 투자현황 

(단위 : 백만달러) 

 투자 유입 해외투자 

2000 43,250 177,449 

2001 50,476 86,767 

2002 48,906 49,434 

2003 46,981 57,279 

 (자료원 :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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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투자유치정책 

 

<개황>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는 없고 단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장려제도가 있을 뿐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중앙정부 차원 

에서는 사실상 AFII(Agence Franc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가 One-Stop 

Service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FII의 투자유치 업무> 

 

과거 국토개발청 (DATAR: Delegation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et L'Action 

Regionale)과 경제재무부 산하 투자유치국(Invest in France Mission) 두 개로 나뉘어졌던 

투자유치업무를 AFII 1개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AFII는 프랑스 투자유치 홍보활동과 교섭업무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업 

설립에서부터 정착안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 

 

외국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지역특성, 고용창출 효과, 투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들과 교섭을 통해 보다 유리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근로자 

훈련비용 등을 정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하며, 규모가 큰 투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일반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지역 : 투자액의 17%까지 지원가능  

  

- 투자유치 관심지역 : 정부에서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는 지역으로 투자액의 25%까지 지원 

가능  

  

- 투자유치 특별대상지역 : 코르시카섬과  벨지움과의 북부접경지역으로 상기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세제 혜택도 부여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유형은 지방정부별로 다소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지역차원의 투자인센티브는 세제 면제보다는 공장부지 제공, 인프라 건설 지원, 근로자 

교육훈련비 부담 등의 형태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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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제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96년도 

2월에 법령 N96-109를 통해 국방 및 보건, 공공질서 등 국제 통상법규 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전허가 대상이었던 비 EU회원국 기업들의 프랑스내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59.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회사설립절차 

 

<설립할 수 있는 사업체의 종류> 

 

프랑스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업체 중 프랑스내에 회사건물을 두고 두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했을 경우, 연락사무소, 지사, 자회사 세 형태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프랑스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프랑스내에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광고, 정보수집, 기타 사전 영업절차등을 할경우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격이 아니므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연락사무소 설치에는 프랑스 경제재무부(MINEFI)의 승인이 필요없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나 반드시 상업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등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프랑스내 연락사무소 설치를 승인하고 연락사무소장으로 특정 개인을 임명한 이사회나 

다른 유력한 기구의 결정사항  

- 연락사무소장에 관련된 개인 서류 (여권, 무범죄 입증 증명서 등) 

- 기업의 정관  

- 사무실 임대계약서와 같은 프랑스내 건물 사용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등록은 서류 접수후 8일이 소요된다. 

 

(지사) 

 

프랑스내 기업활동이 상업 및 제조업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지사 설비절차 및 소요기간은 연락사무소와 동일하다. 

 

지사는 조세목적상 상설기구로 간주되며, 법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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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모회사와 동일한 국적과 목적 및 상호를 지니게 되며, 프랑스에 설치된 지사에 대해 

채권자는 그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모회사가 지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내 지사의 외국 

본사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내릴수 있다. 그러나프랑스의 법정판결은 EU 역외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인가장을 통한 주재국 영사의 심의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사설립은 자회사 설립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므로, 일시적인 영업체로는 적당하다 할 

수 있다. 법적 대표자에 의해 운영되는 지사는 본사의 승인 하에 운영되므로 특별한 

의사결정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본사는 지사의 채무에 대해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지사는 때에 따라서는 잠재력 있는 고객이나 공급업체에게 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또한 지사의 법적 지위는 정부의 지원, 세금감면,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등에서 이익을 덜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업체 설립에는 자회사가 보다 

바람직하다.  

 

(자회사) 

 

자회사란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별개 법인이다.  법률적으로 자회사는 프랑스의 법인이다. 

모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와 영업내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법원은 이들을 동일한 

회사로 간주할 수 있다.  자회사는 프랑스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다.  

 

외국투자자가 프랑스에 자회사로 가장 흔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SARL), 1인 주주회사(EURL), 주식회사(SA) 3가지가 있으며, 그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유한책임회사(SARL) 

 

  유한책임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법인체로서,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7,500유로 이다. 

지분참여자의 최소한도는 2명, 최고한도는 50명이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책임회사 

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1명 이상의 상무이사가 회사를 운영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비교적 융통성이 많아 여러 가지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상업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분소유자는 투자자본금 한도내에서만 채무의 책임을 진다. 조세 적용은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가족 유한책임회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인유한책임회사에는 법인 

세가 부과된다. 

  

  유한책임회사는 프랑스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등록해아 하며, 아래에 열거된 3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감사 1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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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이 5천만프랑을 초과하는 경우  

  . 매출액이 2천만프랑을 초과하는 경우 

  . 급여를 받는 직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 1인주주의 개인회사 (EURL) 

  1인주주의 개인회사는 기본적으로 유한화사와 같지만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한사람 

뿐이라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다. 회사를 설립할수 있는 최소자본은 7,500유로이며, 

1인주주는 투자 전액을 혼자서 부담한다. 1인주주는 사장을 임명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1인주주가 스스로 사장이 된다. 만일 사장이나 1인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1인 주주의 재정상 책임은 투자한 금액내로 국한되며, 조세적용은 1인 주주 자 

  신이 소득세와 법인세 둘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주식회사 (SA)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체는 중소기업 규모로도 성립될 수 있지만, 대기업에게 적합한 

형태이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최소한도는 37,000유로이다. 주주의 수는 

최소한 7명이며, 외국인이 회장 또는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상업허가증을 구비해야 

한다.  

 

  자본금은 주식의 형태로 나누어지며, 주주는 각자의 투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경영상의 

책임을 진다. 주식대금은 발행시에 완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 주식대금의 1/4은 

청약시에 완납되어야 한다.  주식은 자유로이 매도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프랑스의 주식회사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첫번째 형태는 회장을 포함한 3명의 이사가 

경영을 책임지는 단순한 형태이다. 두 번째 형태로는 3명의 이사회와 4명의 감독위원회 

(주주들로 구성)로 구성된 형태인데 동 형태는 경영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로 대기업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1명내지는 2명으로 이루어진 독립된 감사들로부터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나 1인주주 개인회사 설립 절차> 

 

외국인이 프랑스에 가장 많이 설립하는 지사형태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동 절차는 1인주주 개인회사 설립절차와도 동일하다.  

 

(사전절차) 

 

- 사무실 부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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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사장(Gerant)을 임명한다. 만약 사장이 EU 회원국의 시민이 아닌 외국인일 경우, 

주재국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반드시 외국인 상업등록증(Carte de Commercant)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회사가 위치한 관할군청(Prefecture)으로 이관된다. 군청이 상업등록증 발급을 

허가할 경우, 신청자는 이를 군청에서 수령해야 한다. 이후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설립절차) 

 

- 사무실 임차계약을 맺는다.  

- 회사의 구성원 및 임원에 관한 서류를 획득한다.(신분증, 무범죄 증명서 등) 

- 형성될 회사의 자본금을 은행에 납부한다.  

- 회사의 정관 및 규칙에 서명한다. (자본금에 부동산을 통한 기여가 포함된다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 

- 관보에 회사 설립을 공지한다.  

- 회사의 정관 및 규칙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 상업등기소에 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한다.  

  

(설립) 

 

- 상업등기소 및 세무당국, 사회보장세 기관 등에 관련 서류(회사의 정관 및 규칙, 

자금수령 증명서, 회사 임원에 관한 서류등)을 제출한다.  

- 회사 설립을 입증해 주는 K-bis 양식을 획득한다.  

 

※ 기존에는 프랑스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었던 상업등록카드 

(Carte commercant) 제도가 OECD 회원국에 대하여 면제되었음. 따라서 상업등록카드 취득 

필요는 없어졌으나 대신 장기체류가 필요한 경우 입국 이전에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 3월 27일자 프랑스 관보를 참조. 

 

 

60. 산업단지/OYONNAX 공단 

 

<연혁> 

 

OYONNAX(오요낙스)지역에는 1900년대 초부터 플라스틱산업을 위주로 현대적인 공업단지가 

형성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동 지역을 유럽 최대의 플라스틱 공업지역으로 조성하려는 

계획하에 플라스틱제조 및 유통업체를 이 곳에 집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 약 400여개의 플라스틱 전문 생산·가공 ·유통업체가 소재해 있어 PLASTIC VALLEY로 

도약하고 있다. 유럽 유일의 플라스틱전문연구소(Technopole Plasturgie)가 설립되어 

있는데, 동 연구소에서는 플라스틱 산업분야의 연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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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여건> 

 

파리에서 남쪽으로 약 460KM, 산업도시인 리옹에서는 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져있다. 플라 

스틱 부문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이탈리아와는 육로로 1시간내의 거리에 있어, 원자재 공급, 

상품이동이 수월한 지리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지여건상의 잇점보다는 동종업계가 집중화됨으로써 누릴수 있는 산업연관, 

기술이전, 노동력 확보 수월, 공동 기술개발 등의 잇점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61. 산업단지/TECHNOPOLE 

 

<연혁> 

 

프랑스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첨단기술 개발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약 

15년전부터 프랑스 전국 여러곳에 첨단기술 공단을 설치하였다. 

 

POLE TECHNOLOGIQUE REGIONAL로도 불리는 테크노폴은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술 연구단지이다. 테크노폴에 진출하는 첨단기술 보유업체는 초기 1년간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기술연구성에 의해 창안된 테크노폴의 개념은 연구소와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에는 혁신 및 기술이전 지방센터(CRITT; 

Centre Regional D'Innovation et De Transfert de Technologie)가 설치되어 있다. 2001년 기준 

프랑스 전국에는 약 50개의 테크노폴이 설치되어 있다.  

 

<주요기능> 

 

각 테크노폴에는 Comite d'argent(선정위원회)에서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150여개에 

달하는 CRITT는 개발된 기술을 지역내 업계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테크노폴 현황) 

 

 -------------------------------------------------------------------------- 

   테  크  노  폴                                 소 재 지 

 ========================================================================== 

 VILLENEUVE D'ASCQ TECHNOPOLE                     LILLE 

 ZONE DE HAUTE TECHNOLOGIE DE MOULIN              LEBLANC CHARLEVILLE 

 UNIVERSITE TECHNOLOGIQUE DE COMPIEGNE            COMPIEGNE 

 PARC TECHNOLOGIQUE DE LA VATINE                  RO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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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C TECHNOLOGIQUE HENRI FARMAN                  REIMS   

 METZ 2000                                        METZ 

 TECHNOPOLE DE CAEN-NORMANDIE                     CAEN 

 CITE DESCARTES                                   MARNE-LA-VALLE 

 NANCY-BRABOIS                                    NANCY 

 PARC D'INNOVATION D'ILLKIRCH                     STRASBOURG 

 CITE SCIENTIFIQUE D'ILE-DE-FRANCE-SUD            MASSY 

 TECHNOPOLE DE BREST                              BREST 

 RENNES ATALANTE                                  RENNES 

 ORLEAN INNOV'ESPACE                              ORLEANS 

 TECHNOPOLE DE HAUTE-ALSACE                       COLMAR, MULHOUSE 

 ANGERS TECHNOPOLE                               ANGERS 

 PARC TECHNOLOGIQUE DE POUILLY                    DIJON 

 ATLANPOLE                                        NANTES 

 TECHNOPARC DU PAYS DE GEX                        GEX 

 TECHNOPOLIS                                      LYON 

 SAVOIE-TECHNOLAC                                 CHAMBERY 

 PARC TECHNOLOGIQUE DE LA PARDIEU                 CLERMONT-FERRAND 

 POLE PRODUCTIQUE                                 SAINT ETIENNE 

 TETRAPOLE                                        GRENOBLE 

 BORDEAUX TECHNOPOLIS                             BORDEAUX 

 MICROPOLIS                                       GAP 

 PARC GEORGES BESSE                               NIMES 

 TOULOUSE TECHNOPOLE                             TOULOUSE 

 --------------------------------------------------------------------- 

 

 

62. 조세제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외국기업이 프랑스에서 상설 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지사나 상사의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자회사가 

일으킨 이익의 과세여부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맺어진 계약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  

 

(공제) 

 

프랑스에서 실현된 이익이 과세 대상인 것처럼, 프랑스내 영업활동으로 초래된 모든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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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인세 공제에는 자산, 공장, 장비의 평가절하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같은 특별 

무형자산, 특허의 감가상각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인세 공제 남용을 막기 위해, 일부 

비용은 공제대상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특히 사치품 구입, 일정액을 초과하는 가격의 자동차 

구입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장부상의 평가절하를 위한 충당금은 증거로 입증되고 동 평가절하와 해당 계좌, 재고목록, 

증권, 자산, 장비와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인건비를 위한 

충당금과 장기계약상의 기대되는 손실 또는 미래 손실에 대한 충당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법인세율 및 산정) 

 

일시적인 加重 課稅를 제외했을 때,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표준세율 33.3%와 할인세율 19%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가중 과세를 고려했을 때, 실제 표준소득세율은 

'99년도에는 39.99%에 달했으며, 2000년부터는 36.6%에 달하게 된다. 또한 할인세율도 

10%에 달하는 가중 과세를 고려한다면 '99년도 실제 세율은 20.9%에 달했다.  

  

법인세 납부액의 최소한도는 연간수입이 1백만프랑 미만인 경우 연간 5천프랑이며, 

연간수입 5억프랑을 초과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도는 20만프랑부터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손실은 당해 회계연도 이후 5년동안 이월될수 있는데, 감가상각 관련 

손실과 장기 자본손실 관련 이월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고용창출, 연구개발, 교육훈련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 분야와 관련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조세 크레디(Credit)를 운영해, 법인세 산정시 공제하는 특혜를 주고 있으며, 공제하고 

남은 조세 크레딧은 해당기업에 환불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 크레딧 현황  

  

--------------------------------------------------------------------------- 

 구  분         연구개발                교육훈련             고용창출 

--------------------------------------------------------------------------- 

 기 준    이전회계년도에 발생한   이전회계년도에 발생한   증가한 종업원 

          연구개발  비용 증가분   법적 최소요건을 초과한  명수  

                                  교육훈련비 증가분 

--------------------------------------------------------------------------- 

 요율         증가분의 50%            증가분의 25%        풀타임 종업원 

                                                          1인당 1만프랑 

--------------------------------------------------------------------------- 

 최고허용      4천만 프랑              1백만 프랑            50만프랑 

 한도  

--------------------------------------------------------------------------- 

 공제되는 당해연도 및 향후 3년    당해연도의 법인세,      10%의 일시적 

 대상     동안의 법인세로부터     공제되고 남은 크레      가중과세로부터 



 세계 비지니스 정보
 

 
프랑스 - 86

 

          공제되며, 공제되고      딧은 환불               만 공제되며,  

          남은 크레딧은 환불                              남은 크레딧은  

                                                          환불 불가  

--------------------------------------------------------------------------- 

 

<소득세> 

 

프랑스 거주자에게는 조약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발생지를 불문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거주자에게는 프랑스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외국인은 프랑스 거주기간이 183일을 초과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된다.  

 

프랑스에서 일을 하는 자의 소득세는 소득 관할국의 조세법령, 프랑스의 조세법령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프랑스 거주자의 경우 매년초 전년도 연간소득에 근거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매월 소득액에서 자동공제되는 

원천징수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중이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현지 지사의 비용으로 지불되지 않고 

외국본사의 비용으로 지불될 경우 완전 면세이다. 반면, 프랑스내 자회사 또는 지사의 

비용으로 급여가 지불될 경우에는 완전 면세가 되지 않으며, 거주자와 같은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제외한 소득의 75%가 되며, 세율0-56.8%사이에서 

부양가족수를 고려 누진세가 적용된다. 프랑스를 완전히 떠나는 외국인은 출국전 납세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소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프랑스 

전체 조세수입의 약 50%를 차지한다.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들은 오로지 판매에 따른 부가세를 수집하는 역할만 담당하며, 이들 

기업은 구매나 투자행위로 지불한 부가 가치세를 수집한 부가세로부터 공제받게 된다.  

구매행위를 통해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이 수집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할 경우, 잔여 

부가가치세 크레딧은 환불받게 된다.  

 

'93년도부터는 전 EU회원국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으나, 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이 국별로 

설정했기 때문에 각 회원국마다 다르다.  

 

금융, 재정 및 보험 거래, 교육 및 일부 부동산 임대서비스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출용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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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일단 프랑스내에 항시적인 설립체를 갖고 있거나, 프랑스 부가가 

치세 범위내에 있는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면,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에는 

프랑스에서의 상업적 영업활동과 서비스 제공등이 모두 포함되며, 해당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필수적인가 또는 부수적인가의 여부는 상관없다. 만일 회사내에 공식적인 

대행자(Representative)가 없을 경우, 재정을 책임지는 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6%이며 감세의 경우 5.5%, 특별감세의 경우 2.1%가 적용된다. 

 

ㅇ 감세대상 사업 

 

 - 관광호텔, 휴양촌, 기숙사, 전원숙소, 캠핑지 

 - 책 

 - 통조림, 조리된 음식 

 - 극장 및 공연 

 - 의약품 

 - 가정용 가스, 전기료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 곡류, 고기, 과일 

 - 양념류 : 기름, 밀가루제품, 설탕, 쵸콜렛, 쨈, 빵 

 - 우유제품 

 - 비알콜음료 

 - 장본인이 살아있는 예술품의 거래 

 - 주거개선을 위한 작업 (벽지바르기, 곳간의 방으로 개조, 지붕개조...) 

 

ㅇ 특별감세대상 사업 

 

 - 환불가능한 의약품 

 - 간행물 

 - TV사용료 

 

<지방세> 

 

프랑스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업세(taxe professionnelle)를 들 수 있다.  영업세액은 세금을 내야 하는 

회계연도 이전 2년 동안의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가치를 고려해 산정된다.  

 

- 건물의 임대료  

- 기업이 처분할 수 있으며, 기업의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고정자산가치의 16% 

- 년간 인건비의 18% 

 

영업세는 상기 세가지 가치의 합산액 84%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을 곱해 산정 

되는데, 세율은 각 지방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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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세로는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내야하는 재산세와 주거를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개인이 내야하는 주민세가 있는데, 이들 세금은 1년에 한번씩 부과된다. 주민세의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 여부에 상관없이, 실 거주자가 지불해야 한다.  

 

 

63. 노동여건 

 

<노사관계 주요 원칙>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은 노동법, 업종별 단체협약, 노사 양방간에 체결되는 노동계약서 

3가지를 들수 있다. 

 

노동계약서는 노동법과 해당회사가 속한 업종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노사 쌍방간 

협상에 의해 계약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노동계약의 형태로는 계약기간에 따라 1년미만의 

단기계약(CDD)과 장기계약(CDI)이 있다. 

 

노동계약서는 노사 쌍방 중 어느측이 사전통고나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수습기간을 명기할수 있는데, 동 수습기간은 일반사원의 경우 1개월, 매니저급은 3개월인 

것이 보통이며, 한번에 걸쳐 연장될 수 있다. 

 

급여수준은 프랑스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SMIC)이나 업종별 단체협약이 규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해야 한다. 현재 법으로 규정된 프랑스의 최저임금(SMIC)은2004년 현재 

시간당 7.61유로 이다. (1개월 169시간 근로산정시 1개월 최저임금은 1,286.09유로) 

 

고용주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는 개인적인 업무과오(실질적이고 심각한 이유, 피고용인의 

부정행위)나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용주는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후에는 프랑스 노동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해고의 효력은 

해고사유가 통보된 이후 2-3개월이 지나야 발효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해당기업의 해고계획 또는 구조조정계획,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등 특별한 법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지방 노동관청과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고 대상 인원이 10명이 넘는 경우, 해고절차는 더욱 복잡해진다.  

 

경제적인 이유 또는 중대 업무과오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는 

퇴직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프랑스의 법적인 퇴직연령은 65세이나, 피고용인은 60세 이상에 다다르면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하며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65세가 지나더라도 재직연수가 40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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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현재 프랑스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당 35시간이며, 이론적으로 피고용인은 주당 6일이상 

근무할 수 없다.  

 

프랑스의 피고용인들은 총 5주간의 유급휴가를 누릴수 있다. 휴가는 피고용인의 요구에 

의해 실시되지만 보통 고용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회사가 너무 바쁜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휴가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은 매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최소 총 4주간의 휴가를 누릴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업종의 단체협약은 안식년 휴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용인은 프랑스 

노동법이 규정한 개인적인 이유나 가사(결혼식, 출산, 사망)로 인한 휴가도 누릴수 있다.  

 

시간외근무는 사전 승인없이 고용주에 의해 계획될수 있으나, 피고용인 1인이 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는 연간 13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회사가 

시간외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 고용주는 이를 보상해주는 휴식시간을 반드시 피고용인에게 

주어야 한다.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한선을 넘어선 모든 시간외 근무는 반드시 

노동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장의 생산성을 높히기 위한 1일 3교대와 같은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데, 업종별 

단체협약이 교대근무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노동관청의 사전 승인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8주나 12주와 같이 단기 싸이클을 통해 영업활동 증가가 되풀이 될 때에도 교대 근무는 

실시될 수 있는데,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분야는 정부의 포고령이나 업종별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일주일 7일 영업, 하루 24시간 영업을 하는 회사의 고용인은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생산 싸이클에 기초한 근무스케쥴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어떠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보상 휴일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인에게 일요일 휴무를 

주어야 한다.  

 

- 영업활동의 중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나 일요일 휴무가 공중에 대한 서비스를 

방해하는 경우(예: 병원, 호텔, 레스토랑 등)는 상시 예외로 인정돼 특별 승인없이 일요일 

근무가 인정된다.  

 

- 일요일 휴무가 공중의 이익에 반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예외로 인정돼, 관할구청의 승인하에 일요일 근무가 인정된다. (예 : 바겐세일 기간동안 

백화점 일요일 개장) 

  

- 소매업의 경우, 일요일 근무는 행정지도를 통해 일년에 최고 5번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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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의 영업활동 진폭이 매우 커, 피고용인이 행한 노동시간량이 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노동시간을 연간에 걸쳐 균등할수 있다. 노동시간의 연간균등 방법은 실제로 

행한 총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주당 노동시간 X 52주)보다 줄어드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가지가 있다.  

 

 

64.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의 모든 피고용인들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프랑스의 기본 사회보장 

시스템은 의료보험, 노령 보험, 가족수당, 산재 보험 등 4가지 범주를 포함하며, 기본 

사회보장 시스템 이외에도 실업보험 및 퇴직 추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간부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간부직원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분담금은 고용주에 의해 사전 공제되어 관련 사회보장 

기관에 납부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인건비 이외에 별도로 인건비에 40-45%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해야 하며, 피고용인은 총 급여 중 20-25%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해야 한다. 

 

프랑스 사회보장세의 범주별 산출율이나 산출방식은 이를 전문적으로 계산해주는 회계 

회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며, 관련 회계지식이나 프랑스 사회보장시스템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편, 2004년 12월 6일부로 프랑스와 한국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했다. 

 

 

65. 사회보장제도/한-불 사회보장협정 개요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설명자료  

 

1. 추진 경과  

 

○ ‘95.   3.  대통령 구주 순방 중 사회보장세 면제협정 체결의사 전달  

○ ‘96. 12.  제1차 한□불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파 리)  

○ ‘00.  5.  제13차 한□불 경제공동위(서 울)  

○ ‘01. 11.  제2차 한□불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서 울)  

○ ‘03.  5.  제3차 한□불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파 리)  

○ ‘03.  5.  외교채널을 통해 최종 타결  

○ ‘03.  9.  제16차 한□불 경제공동위(서 울)  

○ ‘04.  4.  한□불 행정약정 실무교섭회담(서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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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협정 및 부속 행정약정 문안 합의 및 가서명  

○ ‘04.  12.  한□불 사회보장협정 서명  

 

2. 협정 주요내용  

 

□ 협정이 적용되는 양국의 법령  

   ○ 대한민국 :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건강보험법  

   ○ 프랑스 : 일반사회보장법령(공무원에 대한 특별 법령 제외), 산재□직업병□질병  

 

□출산보험 관련 법령  

      ※ 한국에서 프랑스로 파견된 근로자로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연금(공적제도)과 산재보험□건강보험(공적 또는 민간)에 모두 가입된 자는 프랑스의 

해당 사회보험제도의 가입 및 납부가 면제됨  

 

□ 동등대우  

   ○ 양국의 연금제도를 적용받고있거나 받았던 국민, 난민, 피부양 가족은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 한국이나 프랑스 연금제도로부터 노령연금 등 수급권을 획득한 자는 상대국 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이 삭감되지 않고 동등하게 해외송금됨  

 

□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 양국중 어느 한 나라에서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하는 자 : 그 나라의 법령만 적용  

   ○ 파견근로자 : 3년(3년 추가연장 가능)동안 본국의 법령만 적용  

  ○ 외교□영사직원, 공무원□산하기관 근로자 : 본국의 법령만 적용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구  분 형      태 
보 험 료

납부국가

한국에서 근로□자영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 한  국

프랑스인으로 한국에서 자영활동에 종사 한  국

프랑스에서 근로□자영하는 경우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프랑스에서 근로 프랑스

일반근로자 

및 자영자 

한국인으로 프랑스에서 자영활동에 종사 프랑스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 

프랑스

 

파견 

근로자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에 

파견되고 다시 파견기간이 3년 이하로 연장된 자 

프랑스

 



 세계 비지니스 정보
 

 
프랑스 - 92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한 기간동안 한국에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 
한  국

프랑스에서 근로하는 경우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이하의 기간동안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무 

한  국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이하의 기간동안 프랑스에 

파견되고 다시 파견기간이 3년 이하로 연장된 자 

한  국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무 

프랑스

 

 

한국의 국민연금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공적 또는 민간) 

에 미가입 상태로 한국에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동안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무 

프랑스

 

□ 보험료 면제 절차  

 

3년 이하의 기간동안 프랑스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가 프랑스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국법령 적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협정 발효 및 존속기간  

협정은 협정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양국에서 통지한 달의 3번째 달의 첫날에 발효  

협정은 무기한으로 하되, 일방에서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종료를 통지한 달의 다음달부터 

12번째 달의 마지막날에 종료  

 

한-불 사회보장협정 관련 질의응답 (예 시)

 

1. 사회보장협정의 의의 및 협정을 체결하는 목적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 

 

     ※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  

 

1) 연금수급요건 미충족후 본국 귀국자에 대한 혜택 없음  

 

- 연금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한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급여 수급권 충족기간 이하로 가입하고 귀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  

- 1960년대 이후 해외에서 단기 근로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외국 연금제도 등에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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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네덜란드, 캐나다), 유족연금(미국), 장애연금(스위스)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단기 해외 파견근로자(통상 3˜5년 이내)에 대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경감  

- 해외 장기체류 또는 이민자의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해당국 법령에서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 적용을 통한 연금 수혜범위 확대  

- 파견근로자 사회보험료 면제 등을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환경 조성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현재, 이란('78.6), 캐나다('99.5), 영국('00.8), 

미국('01.4), 독일('03.1), 중국(''03.2), 네덜란드('03.10) 등과의 협정이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 이태리('00.3), 일본('04.2), 프랑스('04.12) 등과의 협정은 서명후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등과는 

협정 서명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고 있음  

 

- 또한, 호주 등 우리 근로자나 교포 등이 많이 진출해있는 국가 및 중국 등 

우리나라에 연수생을 송출한 국가와도 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  

 

3. 한-불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시기 및 시행시의 혜택  

 

- 한-불 사회보장협정은 최종 국내절차 완료의 통보를 받는 국가의 접수일의 

다음달 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함  

 

- 한-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프랑스에 파견된 한국의 근로자(상사 

주재원)나 자영자가 한국과 프랑스에서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며  

 

-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 체류하여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4. 프랑스의 사회보험료의 수준 및 면제혜택 가능 기간 

  

- 프랑스의 사회보험료율은 2004년 현재 약 65.7%에 달함  

⇒ 질병□출산, 장애, 사망 13.55%, 노령 16.35%, 유족 0.1%, 가족급여 5.4%, 

산재 2.3%, 보충연금 20%, 목적세(CGS, CRDS) 8%(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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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파견근로자는 프랑스 사회보험료로 1인당 연간 최고 

27백만원(사업장+개인)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였으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이러한 추가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게 됨  

 

⇒ 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기간은 파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해당기간이며, 파견기간이 중도에 연장된 경우는 3년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함  

 

⇒ 협정 발효일 이전에 프랑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3년(추가 3년)까지 프랑스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5. 프랑스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 

명 발급 신청서(한국법령 적용증명서 신청)’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한국법령 

적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됨 

  

⇒ 적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한국법령 적용증명서 

청)’는 공단 본□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c.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의 국제협력팀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법률 

적용증명서’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를 발급함  

 

- 파견근무지 사용자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동안 근로자의 보수에서 

프랑스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지 않아도 되며, 프랑스 실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용증명서를 제시하면 됨.    

 

6. 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  

 

- 협정의 적용법령은 연금보험 외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으나, 장기보험 

인 연금보험 외에 다른 사회보험은 보험료 면제규정만이 적용되며, 협정에 

의한 급여 혜택은 장기보험인 연금보험에서만 주어짐  

 

-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각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두 국가 모두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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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됨  

 

⇒ 예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프랑스의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한국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저가입기간은 한국 10년),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 

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때 연금액은 한국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7/10을 지급받게 되며,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연금을 지급받게 됨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가 프랑스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한 한국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 프랑스의 가입기간을 갖고 있고 한국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프랑스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7. 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고려  

 

-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협정 발효일 이전에 양국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동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양국 가입기간 합산시 합산상간 

로 인정받을 수 있음  

 

8. 협정 발효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혜택  

 

- 협정 발효일 전에 프랑스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협정 발효일 전의 기간 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협정 발효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됨 

  

- 반대의 경우, 즉 프랑스의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자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합산에 의해 프랑스의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협정 발효일 이후부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음 

 

9.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재불교포에 대한 한국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  

 

-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 교포나 그의 유족에게는 한국인 및 프랑스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10. 한국과 프랑스의 연금급여를 청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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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  

국민연금관리공단(본, 지사)에서 프랑스의 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프랑스의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를 프랑스 실무기관에 송부함. 프랑스 실무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 

청구인(한국 거주)에게 연금을 지급(해외송금)함  

 

프랑스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프랑스 실무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연금급여(일시금 포함)를 청구할 수 있음. 

프랑스 실무기관은 한국 급여청구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연금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 www.npc.or.kr)의 ‘사회 

장협정 이콘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 한국의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프랑스 실무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본부) 

으로 급여청구서를 보내고 공단은 급여청구서를 심사하여 매월 말일 반환 

시금은 수시) 급여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또는 수표)로 송금할 것임  

 

⇒ 한국급여 청구서 접수 프랑스 실무기관 : 연금 정보센타의 주소 및 

개방시간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retraite.cnav.fr) "Vous renseigner" 

페이지를 참고하고 필요시 가까운 연금금고 사무소에서 전화로도 안내 가능 

  

- 참고 : 파리(Paris) 또는 알제리아(Algeria) 지역 거주자 관련 시행 기관  

CNAV ILE-DE-FRANCE  

주 소 : Cnav                    Tel : 33 (0)1 40 37 37 37  

75951 Paris Cedex 19, France    Fax : 33 (0)1 55 45 51 99  

 

11. 한-불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 기관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본사) 국제협력팀(Tel : 02-2240-1082˜5, Fax :02-2203-6627)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협정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해도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음 

  

또한, 주불 한국대사관에 문의하거나 아래의 프랑스 사회보장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해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CENTRE DE LIAISONS EUROPEENNES ET INTERNATIONALES DE  

        SECURITE SOCIALE (CLEISS)  

        주소 : 11 rue de la Tour des Dames Tel : 33 (0)1 45 26 33 41  

              75436 Paris Cedex 09         Fax : 33 (0)1 49 95 06 50  

              France                       Website : www.cleiss.fr  

 

자료원 :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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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현지 생활여건 

 

<생필품 조달> 

 

프랑스에는 우리에게도 낯익은 까르푸(CARREFOUR)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생필품 구입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하이퍼마켓이라고 불리는 대형 유통점들은 시내보다는 

주로 교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생활을 하는 보통의 프랑스인들은 주말을 이용 

하이퍼마켓에서 대량으로 생필품을 값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시내나 동네마다 

Franprix와 같은 슈퍼마켓 체인망이 곳곳에 있는가하면 일반생활용품, 의류등도 취급하는 

Monoprix와 같은 종합매장도 동네중심가 또는 시내마다 위치해있다.  

  

또한 동네에는 주로 아랍인들이 운영하는 우리의 구멍가게와 같은 소형 가게들이있는데, 

이들 소형식품점들은 일요일날도 연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차이가 

하이퍼마켓과 2-3배 날 정도로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동네별로 우리의 3일장, 4일장 같이 주기적으로 생필품을 파는 시장이 열리나, 

가격은 대형유통점보다 비싼편이다. 

  

채소, 과일, 육류 등을 포함한 식품류는 비교적 한국에서의 가격보다 싼 편이며, 생활용품, 

외식비, 미장원, 수선 및 수리 등의 서비스 비용의 경우 대체적으로 한국보다는 비싼편 

이다.   

  

<한국식품 조달여건> 

  

한국교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파리에는 한국식품점이 4-5곳이 있어, 쌀, 고추장, 된장, 

젓갈류 등 한국 고유식품 조달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한국에 비해 

가격이 3배에서 6배이상 비싼 경우도 있다. 가래떡등을 주문받는 떡집도 2-3곳이 있으며, 

김치, 깻잎등을 파는 반찬가게도 있어 파리교민의 90%이상을 점유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서는 김치를 담글수 있는 배추, 무를 비롯한 채소류외에 참기름 등 양념류, 

조기 등 생선류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어 한국식품 조달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레저여건> 

  

프랑스인들이 평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즐겨하는 스포츠레저활동으로는 싸이클과 도보 

산책을 꼽을수 있으며, 많은 여가시간을 이용 이러한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다. 또한 작은 

도시일지라도 대부분 축구장, 스포츠센타, 수영장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시청 

등 공립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이용료도 저렴한 편이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프랑스 - 98

 

.  

한편 파리근교(파리에서 약 70-80km 거리)에는 현재 약 100여군데의 골프장이 있으며, 

주중에는 20-28유로, 주말에는 35-60유로의 골프요금으로 골프를 즐길수 있다.  

  

<치안상태> 

  

최근 범죄율 증가에 따라 프랑스의 치안문제가 대통령 선거후보자들의 주요 선거공약이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력 및 시설확대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 치안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지대 및 지하철역과 

같이 관광객이 붐비는 장소에서의 소매치기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출장자를 노리는 소매치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7.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집 구하기> 

  

프랑스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체류증 신청, 은행구좌 개설등 현지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초여건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희망 

지역의 부동산업자(Agence Immobiliere)를 접촉하여 매물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이며, 그밖에 주요 일간지의 부동산란이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pap.fr 또는 

www.particulier.fr)를 통한 주거 주택을 물색할 수도 있다. 

  

주택임차의 경우, 보통 계약기간은 3년이며, 가구가 딸리지 않은 주택임차(현지 표현으로 

vide)가 일반적이다. 가구가 딸린 주택임차(meuble)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가 많다. 

주택 임대차 계약시, 통상 두달치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하며, 관리비를 제외한 

한달치의 임대료를 복비로 지불한다.   

  

임차주택의 경우, 입주하기 전과 계약이 만료돼 퇴거하기 전에는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상태점검 (L'etat des lieux)을 부동산 업자 또는 임대주와 함께 실시하는데, 입주시와 

퇴거시의 집 관리상태를 비교하여, 파손이 많이 된 경우, 예탁한 보증금에서 최고 20%까지 

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예탁한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주택 상태점검 결과에 따라 차감된 금액을 

돌려받는데, 임차인이 전기세, 전화세등 각종 세금을 다 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계약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로부터 돌려받도록 되어있다.  

  

프랑스에서 외국인이 임대주택을 구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 월 임차료의 3배이상에 해당하는 월소득을 가진 프랑스 국적 보유자를 

보증인으로 요구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도 보증을 받을수 있는데, 이 경우 6개월 내지 

1년치의 주택임차료를 은행에 예치해야만, 보증서를 받을수 있다.  

http://www.particulie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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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증 발급> 

 

프랑스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EU회원국, 튀니지, 모로코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거주지가 확정되면 관할 시청 또는 경찰서 (prefecture)에 가서 

체류증 발급을 신청하면된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구좌 개설> 

 

프랑스 거주를 위해 프랑스 금융기관(한국외환은행의 파리지점도 포함)에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자금세탁방지법이 규정한 대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원본과 거주증명서 

(전기, 고정식 전화요금 영수증이나 주택 임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인 필요조건 이외에도 실제 구좌개설여부는 은행의 재량에 달려있다. 

즉, 구좌를 개설해 준 은행은 구좌 개설이후 부도수표 발행과 같은 고객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구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은행의 구좌개설여부 결정 주 고려요인은 신분의 확실성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지 못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은 구좌개설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인들의 신용도는 좋은 

편이어서, 구좌개설을 거부당할 정도는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와 한국의 금융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중의 하나는 프랑스에서는 현금거래가 적고 

수표거래가 많다는 점인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EU 15개 회원국에서의 수표거래 중 약 

절반정도가 프랑스에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프랑스에서 수표거래는 보편화 되어 있다.   

 

 

68. 자녀 교육여건 

 

<개요>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공립교육제도에 기초하고 있어, 만 3세이상부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프랑스 공립교육기관으로부터 비교적 양질의 교육혜택을 누릴수 있다. 

  

프랑스의 공립학교는 학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점심 급식이 제공된다. 급식료는 학부형의 

수입액에 따라 차등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나 구청에서 등급을 정하고 있다. 운동장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나, 체육활동은 대개 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한다. 

  

<탁아소> 

  

맞벌이가 일반화되어 있어, 유아들을 돌보는 탁아소(Garde d'enfants) 시설도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공공 탁아시설로는 Creche, Halte Garderie, Nourric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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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che에는 유아를 전일 돌보아 주나, Halte Garderie는 시간제로 유아를 맡아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Nourrice는 허가받은 민영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공공 

탁아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 구청의 해당부서에 탁아시설 이용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하며, 부모 모두가 일을 해야만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유치원 (Ecole Maternelle)> 

 

만 3세이상부터 또는 9월 신학기부터 3세가 되는 2세 아동도 입학이 가능한데, 대소변을 

가리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입학수속은 5월15일 -6.30일간이며, 기일을 엄수하여 빨리 

수속해야 한다. 점심급식(Cantine)을 시킬 경우에는 어머니의 노동증명서(Certificat de 

Travail)를제출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협조금 명목으로 소액의 

기부금을 받는데, 금액은 자유 재량이다.  

 

(필요서류 및 준비물) 

 

- 출생증명(Acte de naissance)  : 프랑스 출생아는  출생장소의 구청에서 발급, 

  국외 출생아는 호적등(초본)의 대사관 공증 번역자료  

- 예방접종 증명서 (Certifivat de vaccination) 

- 거주증명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기, 전화요금 영수증 

 

<초등학교 (Ecole Primaire)>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며, 등록시기는 대략 5,6월경이다. 초등학교 9학년까지는 안전을 

위해 자녀와 함께 등·하교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수 제한이 따른다. 

프랑스의 초등학교제는 우리보다 1년 짧은 5년제이다. 학비는 거주지 구청이 부담하며, 

학부형 부담은 급식비와 협조금과 버스 견학비이다.  

 

(등록 관련사항) 

 

- 공립 

 . 출생증명서, 각종 예방주사 증명서, 체류증등을 거주지 구청에 제출 

- 사립 

 . 등록시기는 학교마다 다름 

 . 입학시기는 없고 교장과는 면담이 필요하다    

  

(구분) 

 

- 11 Cours Prepapatoire (CP) : 초등학교 1학년 

- 10 Cours Elementaire 1 annee (CE1) : 초등학교 2학년 

- 9 Cours Elementaire 2 annee (CE2) : 초등학교 3학년 

- 8 Cours Moyen 1 annee (CM1) : 초등학교 4학년 

- 7 Cours Moyen 2 annee (CM2) : 초등학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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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중학교(College)는 우리보다 1년 긴 4년제(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이다. 중학교 

4학년말에는 졸업시험을 치루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고등학교 (Lycee)는 우리와 

같이 3년제이며, 단 고등학교 2학년때 시험을 치루어 2년제 직업전문학교 취업반과 4년제 

대학 진학반으로 나뉘어져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받게 된다. 

 

학기는 3학기제로 구분되며, 매년 교육부에서 해당년도의 학기일정을 정한다. 대개의 경우 

9월, 1월, 4월이 학기시작월이며, 학기중간에는 만성절,성탄절,부활절 등의 공휴일을 전후로 

해서 1-2주간의 방학이 있으며, 여름방학은 7-8월 2개월간이다. 

 

<영어위주의 사립학교>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충분한 영어교육을 받을수 없으므로, 더 많은 영어교육을 원할 

경우, 영어-불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중언어(Bi-lingue)학교나 영어만을 쓰는 

International School 또는 American School을 이용할 수 있으나, 공립학교보다는 학비가 

매우 비싼것이 단점이다. 

 

영어로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파리소재 학교로는 American School과 International School 

of Paris(ISP)가 있는데, American School은 운동장, 체육시설을 포함, 학교시설이 양호한 

편이나 파리 인근의 위성도시 Saint Cloud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 학교에 취학시킬 

경우, 거주 주택도 학교 인근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P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모두가 한국인의 주 거주지역과 가까운 파리 16구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나, 운동장 없이 3-4층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체육활동은 

모두 사회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열의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업분위기는 자유로운 편이다. 영·불어로 수업을 하는 이중언어 학교의 경우, 

저학년때에는 불어시간이 훨씬 많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영어수업이 늘어난다. 

 

(International School of Paris(ISP) 안내) 

 

ㅇ 주소  

 - 유치원 및 초등학교 (Pre-kindergarten ∼ Grade 1-5); 96 Bis, Rue du Ranelagh 75016 Paris 

 - 중·고등학교 (Grade 6-12); 6, Rue Beethoven 75016 Paris 

 

ㅇ 학생수 : 300여명 (한반에 20-25명 수준) 

 

ㅇ 특징  

 - 영국인 교사가 많으며,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함 

 - 다양한 국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양인으로는 일본학생이 비교적많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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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학절차 

 - ISP를 방문, 입학에 필요한 아래서류와 함께 입학보증금을 지불해야 함 

   . ISP 입학신청서 

   . 예방접종확인서 (영문번역) 

   . 성적증명서 (영문번역) 

   . 학생에 대한 소개문 (간단한 영문서한 양식) 

  

(Bilingual 학교 안내) 

 

ㅇ Ecole Active Bilingue Jeannine Manuel  

 

 - 초등학교 

   주소 : 39, Avenue de la Bourdonnais 75007 Paris 

          141, Avenue de Suffren 75007 Paris 

 -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주소 : 70, Rue de Theatre 75015 Paris 

  

 ㅇ Ecole Active Bilingue, Ecole International de Paris 

 

 - 초등학교  

   주소 : 7, Rue Alfred de Vigny 75008 Paris 

          123, Rue de la Pompe 75016 Paris 

 -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주소 : 6, Avenue Van 요차 75008 Paris 

 - 중고등학교  

   주소 : 16, Rue Margueritte 75017 Paris 

          24 Bis, Rue de Berri 75008 Paris 

          52, Avenue Victor Hugo 75016 Paris 

 

  ※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며, 매일 1시간씩 불어 수업  

  

<한글 학교> 

  

현재 파리에는 한글학교가 일주일에 한번씩 수업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글교육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파리 한글학교 안내) 

 

ㅇ 학교주소 : 22 Rue Malar 75007 Paris 

ㅇ 학교전화 : 01 4322 6644  / 06 0729 2117 

ㅇ 총 학생수 : 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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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사수 : 15명 (교장 1명 포함) 

ㅇ 학급수 : 15학급 (유치부 2반, 초등반 6반, 중등부 3반, 특수반 2 (프랑스 가정의 아동 중심), 

BAC 준비반 2, 성인반 2 (프랑스인 대상) ) 

ㅇ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 - 5시 30분 

ㅇ 수업내용 

 - 전학년 주로 국어교육, 각 절기와 국경일에는 전체학생들을 위한 역사교육 및 국의 풍속, 

습관, 문화와 예절을 교육 

 - 격주로 특활시간이 1시간씩 있으며, 주로 태권도, 단소, 한국노래와 비디오감상등의 

활동을 함 

 - 중학생들에게는 격주로 국사교육을 시킴  

 

 

69. 주요경제지표/2003, 2004년 주요 경제통계 

 

프랑스의 주요 경제지표  

 

 2003 2004 

GDP 성장률 

(자료원 : OECD) 
0.2% 2.1% 

GDP 총액 

(자료원 : OECD;십억 달러) 
1,358 1,385.9 

인플레이션 

(자료원 : OECD) 
2.1% 1.9% 

실업률 

(자료원 : OECD) 
9.5% 9.6% 

수출액 

(자료원 : DOTS; 십억 유로) 
392.0 366.3 

수입액 

(자료원 : DOTS; 십억 유로) 
398.6 377.9 

평균환율 

(자료원 : OANDA; 달러대비) 
1.13208 1.124386 

 수출, 수입액은 서비스수출까지 포함한 수치임. 

 GDP는 2000년 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2004년의 수출, 수입액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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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교역대상국별 수출 

 

     프랑스 20대 수출대상국(2004) 

(단위: 백만 유로) 

순위 국가명 금액 순위 국가명 금액 

1 독일 53,828 11 중국 5,359 

2 스페인 33,762 12 스웨덴 4,610 

3 영국 33,325 13 알제리 4,586 

4 이태리 32,006 14 터키 4,504 

5 벨기에 25,739 15 폴란드 4,216 

6 미국 24,034 16 오스트리아 3,592 

7 네덜란드 13,596 17 그리스 3,459 

8 스위스 10,593 18 UAE 3,314 

9 포르투갈 6,114 19 러시아 3,269 

10 일본 5,433 20 모로코 2,87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05. 5 

 

 

71.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교역대상국별 수입 

 

     프랑스 20대 수입대상국(2004) 

 

(단위: 백만 유로) 

순위 국가명 금액 순위 국가명 금액 

1 독일 71,155 11 일본 6,804 

2 벨기에 36,383 12 노르웨이 6,315 

3 이태리 32,266 13 포르투갈 5,401 

4 스페인 27,252 14 아일랜드 5,027 

5 영국 25,740 15 스웨덴 4,610 

6 네덜란드 24,674 16 오스트리아 3,472 

7 미국 18,994 17 알제리 3,173 

8 중국 11,640 18 터키 3,168 

9 스위스 9,348 19 룩셈부르크 3,148 

10 러시아 7,184 20 덴마크 3,07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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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2002년 한-불 주요 수출입 품목 

 

<대프랑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불, %) 

 2002 2003 (1-10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1,629,034 5.7 1,432,275 5.7 

1 승용차 247,201 32.6 281,956 36.7 

2 무선전화기 205,400 81.3 277,474 57.2 

3 선박 277,336 31.9 58,124 -75.3 

4 편직제의류 50,712 0.1 51,613 30.7 

5 편직물 56,961 14.3 47,047 -5.3 

6 냉장고 35,424 7.8 46,371 57.6 

7 모니터 55,935 4.2 42,967 10.6 

8 칼라TV 16,930 -2.8 29,293 129.5 

9 캠코더 25,928 17.5 28,653 28.5 

10 타이어 25,245 -14.6 25,304 28.5 

 

<대프랑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 %) 

 2002 2003 (1-10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2,116,240 1.1 1,790,729 2.5 

1 집적회로반도체 224,211 -29.6 233,592 31.5 

2 화장품 154,855 14.2 118,613 -5.9 

3 의약품 68,487 19.1 105,285 98.1 

4 무선통신기기부품 124,933 103.9 69,205 -36.6 

5 기타화학공업제품 77,448 4.8 57,164 -12.4 

6 기타정밀화학원료 85,591 11.3 55,687 -15.6 

7 자동차부품 72,481 245.2 54,697 -9.2 

8 펌프 44,581 109.5 36,652 -2.2 

9 주류 37,170 47 32,763 12.2 

10 냉연강판 22,507 79.1 28,194 54.4 

※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 2003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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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2003년 한-불 주요 수출입품목 

 

<대프랑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불, %) 

 2003 2002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1,755,387 7.8 1,629,034 5.7 

1 승용차 356,261 44.1 247,201 32.6 

2 무선전화기 333,304 62.3 205,400 81.3 

3 편직제의류 66,886 31.9 50,712 0.1 

4 선박 58,132 -79 277,336 31.9 

5 모니터 54,740 -2.1 55,935 4.2 

6 편직물 52,648 -7.6 56,961 14.3 

7 냉장고 52,616 48.5 35,424 7.8 

8 칼라TV 43,629 157.7 16,930 -2.8 

9 비디오카메라 34,819 34.3 25,928 17.5 

10 컴퓨터 31,346 155.9 12,248 -8.4 

 

<대프랑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 

 2003 2002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2,220,324 4.9 2,116,240 1.1 

1 집적회로반도체 269,035 20 224,211 -29.6 

2 화장품 142,019 -8.3 154,855 14.2 

3 의약품 130,092 90 68,487 19.1 

4 무선통신기기부품 90,718 -27.4 124,933 103.9 

5 기타화학공업제품 66,822 -21.9 85,591 11.3 

6 기타정밀화학원료 65,576 -9.5 72,481 245.2 

7 자동차부품 63,890 -17.5 77,448 4.8 

8 펌프 49,711 11.5 44,581 109.5 

9 주류 45,183 21.6 37,170 47 

10 냉연강판 32,581 22.5 26,595 6.2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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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2004년 한-불 주요 수출입품목 

 

<대프랑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불, %) 

 2003 2004 

품목명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체 1,755,387 7.8 2,643,615 50.6 

1 무선전화기 333,304 62.3 602,602 80.8 

2 승용차 356,261 44.1 570,499 60.1 

3 선박 58,132 -79.0 232,924 300.7 

4 칼라TV 43,629 157.7 106,261 143.6 

5 편직제의류 66,886 31.9 79,817 19.3 

6 평판디스플레이 1,209 114.6 64,659 5,240.2 

7 모니터 54,740 -2.1 62,480 14.1 

8 항공기부품 30,600 15.1 49,326 61.2 

9 에어컨 20,387 59.2 47,576 133.4 

10 편직물 52,648 -7.6 42,575 -19.1 

※ 품목은 MTI 4단위 기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대프랑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불, %) 

 2003 2004 

품목명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체 2,220,324 4.9 2,482,845 13.3 

1 집적회로반도체 269,035 20.0 204,146 -24.1 

2 의약품 130,092 90.0 156,831 20.6 

3 화장품 142,019 -8.3 134,434 -5.3 

4 자동차부품 65,576 -9.5 100,385 53.1 

5 펌프 49,711 11.5 77,152 55.2 

6 기타정밀화학원료 66,822 -21.9 74,064 10.8 

7 무선통신기기부품 90,718 -27.4 68,525 -24.5 

8 기타화학공업제품 63,890 -17.5 62,033 -2.9 

9 합성수지 32,581 - 47,198 44.9 

10 기타정밀화학제품 26,200 -31.6 41,652 59 

※ 품목은 MTI 4단위 기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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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대불 수출입 규모 

 

<대프랑스 연도별 수출 규모> 

(단위 : 천불, %) 

2003 2004 
연도 금액 증가율 월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3 890,093 -13.0 1 128,402 -30.3 190,849 48.6 

1994 1,001,831 -9.3 2 118,387 -11.5 202,450 71.0 

1995 1,466,901 12.6 3 128,539 8.0 192,511 49.8 

1996 1,196,983 46.4 4 146,297 29.8 227,936 55.8 

1997 1,348,756 -18.4 5 120,079 8.6 194,309 62.0 

1998 1,368,475 12.7 6 199,457 73.1 270,375 35.7 

1999 1,654,080 1.5 7 130,502 19.4 272,769 108.9

2000 1,713,336 20.9 8 127,891 5.3 249,119 95.7 

2001 1,541,155 3.6 9 151,490 -11.3 196,180 29.6 

2002 1,629,034 10.0 10 181,336 45.4 201,936 11.9 

2003 1,755,387 5.7 11 164,966 -2.6 218,348 32.4 

2004 2,643,615 50.6 12 159,947 52.1 226,833 41.8 

(자료원 : KOTIS)  

 

<대프랑스 연도별 수입 규모> 

(단위 : 천불, %)  

2003 2004 
연도 금액 증가율 월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3 1,484,736 7.6 1 178,727 -17.6 189,977 6.0 

1994 1,818,404 22.5 2 175,490 22.1 194,955 11.1 

1995 1,946,896 7.1 3 228,079 34.3 253,680 11.2 

1996 2,205,743 13.3 4 184,440 -2.9 201,435 9.2 

1997 1,776,693 -19.4 5 162,067 -8.4 190,545 17.6 

1998 1,342,660 -24.4 6 170,016 2.3 208,645 22.7 

1999 1,823,121 35.8 7 197,474 14.0 208,766 5.7 

2000 2,243,788 23.1 8 152,974 -12.1 211,260 38.1 

2001 2,092,316 -6.7 9 167,377 -5.3 179,669 7.3 

2002 2,116,240 1.1 10 173,582 8.5 196,953 13.4 

2003 2,220,324 4.9 11 201,785 14.2 213,622 5.9 

2004 2,482,845 11.8 12 227,647 18.7 233,339 2.5 

 (자료원 :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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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대외 투자진출 통계/프랑스 해외투자진출 통계  

 

최근 3년간 프랑스 해외투자진출 통계  

(단위:백만 달러) 

2001 2002 2003 

86,767 49,434 57,729 

자료원 : UNCTAD 2005. 5 

 

 

77.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프랑스 FDI 통계 

 

최근 3년간 프랑스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단위:백만달러) 

2001 2002 2003 

50,476 48,906 46,981 

자료원 : UNCTAD 2005.5 

 

 

78.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한-프랑스 투자교류통계 

 

<한국의 대불 투자진출> 

(단위 : US$천, 건수) 

2001 2002 2003 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31,289 6 96,497 5 12,568 7 39567 

자료원 : 수출입은행 2005. 5 

 

<한국의 대불 투자유치>  

 (단위 : US$백만, 건수) 

2001 2002 2003 2004 
누계 

(1962-2005.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 425.5 39 110.8 43 149.6 54 179.7 536 3,455.2

자료원 : 산업자원부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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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물가금융지표 

 

<소비자물가지수> 

 

 2002.12 2003.12 2004. 11 2005.3 

담배업종제외 106.4 108.2 110.0 110.9 

담배업종포함 106.7 109 111.1 112 

100=1998. 자료원 : Insee 2005. 4 

 

<달러화 대비 평균환율> 

 

 2001 2002 2003 2004 11 2005.4 

1 Euro 0.896 0.946 1.132 1.300 1.295 

단위 : US 달러. 자료원 : OANDA 

 

80. 노동통계 

 

<고용현황 및 전망> 

 

지표 1992 2002 2006(전망치) 

고용인구(천명) 25,175 26,653 26,972 

여성노동인구비중(%) 43.8 45.6 46 

15-24세 노동인구비중(%) 11.1 8.8 8.4 

25-54세 노동인구비중(%) 79.5 81.3 79.7 

55세이상 노동인구비중(%) 9.4 9.9 11.9 

자료원 : Tableaux de L'Economie Francaise 2004-2005 

 

<직종별/성별 연간급여현황 ('00)> 

 

연간임금액(유로) 임금상승률(%)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최고간부직 41,940 31,690 39,360 1.1 1.6 1.0 

중견간부직 22,380 19,290 21,190 -0.2 -0.4 -0.4 

일반사무직 15,770 14,420 14,850 -1.5 -0.4 -0.9 

노동자 15,390 12,540 14,960 0.3 0.6 0.3 

전체 21,940 17,540 20,440 0.5 0.6 0.5 

자료원 : Tableaux de L'Economie Francaise 200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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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지방자치구역동향/주요 협회 및 조합연락처  

 

♠ 프랑스 철강협회 

 

(Federation francaise de l'acier : FFA) 

11-13, cours Valmy 92070 La Defense Cedex, France 

Tel : (33-1) 4125 5576 

Fax : (33-1) 4125 5981 

www.ffa.fr 

 

♠ 프랑스 금속/건축부자재 공업연합 

 

(Association des industries de materiaux, produits, composants et equipements pour la 

construction : AIMCC) 

3, rue Alfred-Roll, 75849 Paris Cedex 17, France 

Tel : (33-1) 4401 4780 

Fax : (33-1) 4401 4744 

www.aimcc.org 

 

♠ 프랑스 화학산업연합 

 

(Union francaise du commerce chimique : UFCC) 

17, rue Jean-Moulin, 94300 Vincennes, France 

Tel : (33-1) 4365 6400 

Fax : (33-1) 4365 3880 

www.ufcc.fr 

 

♠ 프랑스 페인트/염료공업협회 

 

(Federation des industries des peintures, encres, couleurs, colles et adhesifs : FIPEC) 

42, av.Marceau, 75008 Paris, France 

Tel : (33-1) 5323 0000 

Fax : (33-1) 4720 9030 

www.fipec.org 

 

♠ 프랑스 기계공업협회 

 

(Federation des industries mecaniques : FIM) 

39-41, rue Louis-Blanc, 92400 Courbevoie, France 

Tel : (33-1) 4717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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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33-1) 4717 6062 

www.fim.net 

 

♠ 프랑스 전기전자공업협회 

 

(Federation des industries electriques, electroniques et de communication : FIEEC) 

11-17, rue Hamelin, 75783 Paris Cedex 16, France 

Tel : (33-1) 4505 7030 

Fax : (33-1) 4553 0393 

www.fieec.fr 

 

♠ 프랑스 전기전자제품 도매유통조합협회 

 

(Fede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e grossistes distributeurs en materiel electrique 

et electronique : FGMEE) 

13, rue de Marivaux, 75002 Paris, France 

Tel : (33-1) 4297 4625 

Fax : (33-1) 4927 9760 

 

♠ 프랑스 사무용기기 공업협회 

 

(Federation nationale de l'equipement bureautique, informatique et mobiler : FNEBIM) 

9, rue d'Hanoi, BP 2039, 69616 Villeurbanne Cedex, France 

Tel : (33-4) 7893 0341 

Fax : (33-4) 7244 2349 

www.fnebim.org 

 

♠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 

 

(Comite des constructeurs francais d'automobiles : CCFA) 

2, rue de Presbourg, 75008 Paris, France 

Tel : (33-1) 4952 5100 

Fax : (33-1) 4723 7473 

www.ccfa.fr 

 

♠ 프랑스 자동차설비공업협회 

 

(Federation des industries des equipements pour vehicules : FIEV) 

79, rue J.-J.-Rousseau, 92158 Suresnes Cedex, France 

Tel : (33-1) 4625 0230 

Fax : (33-1) 4697 0080 

www.fie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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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섬유산업연합회 

 

(Union des industries textiles : UIT) 

37-39, rue de Neuilly, BP 121, 92113 Clichy Cedex 

Tel : (33-1) 4756 3124 

Fax : (33-1) 4730 2528 

www.textile.fr 

 

♠ 프랑스 직물수출입조합 

 

(Syndicat des exportateurs et importateurs de textiles : SEIT) 

219, rue Saint-Honore, 75001 Paris, France 

Tel : (33-1) 4261 0099 

Fax : (33-1) 4261 0109 

 

♠ 프랑스 의류산업연합회 

 

(Union francais des industries de l'habillement : UFIH) 

8, rue Montesquieu, 75001 Paris, France 

Tel : (33-1) 4455 6660 

Fax : (33-1) 4455 6666 

www.lamodefrancaise.org 

 

♠ 프랑스 신발산업협회 

 

(Federation nationale de l'industrie de la chaussure de France : FNICF) 

51, rue de Miromesnil, 75008 Paris, France 

Tel : (33-1) 4471 7171 

Fax : (33-1) 4471 0404 

www.chaussuredefrance.com 

 

♠ 프랑스 제지공업협회 

 

(Confederation francaise de l'industrie des papiers, cartons et celluloses : COPACEL) 

154, blvd. Haussemann, 75008 Paris, France 

Tel : (33-1) 5389 2400 

Fax : (33-1) 5389 2401 

www.copac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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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인쇄그래픽협회 

 

(Federation de l'imprimerie et de la communication graphique : FICG) 

68, blvd. Saint-Marcel, 75005 Paris, France 

Tel : (33-1) 4408 6446 

Fax : (33-1) 4336 0951 

www.ficg.fr 

 

♠ 프랑스 신발/장난감/직물 도매·수출입 협회 

 

(Federation francaise des entreprises de gros, importation, exportation, en chaussures, 

jouets, textiles : FCJT) 

219, rue Saint-Honore, 75001 Paris, France 

Tel : (33-1) 4261 0099 

Fax : (33-1) 4161 0109 

 

♠ 프랑스 재활용품수거협회 

 

(Federation francaise de la recuperation pour la gestion industrielle de l'environement 

et du recyclage : FEDEREC) 

101, rue de Prony, 75017 Paris, France 

Tel : (33-1) 4054 0194 

Fax : (33-1) 4054 7788 

www.federec.com 

 


